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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언론’의 제주 4·3 현장취재 기사 분석

이 소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요약

본 연구는 제주 4 3의 현장을 직접 보고, 취재 보도한 육지언론 기사를 통하여 육지 기

자들이 제주 4 3을 어떻게 인식하고 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제주

현장취재가 확인된 1946년 후반기부터 1950년까지 제주 현지 취재기를 게재한 언론사 12

곳과 기사 69건이다. 1948년 4 3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4 3

의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육지언론의 인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당시

언론사의 인식 변화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는 내용분석 위주로 진행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에는 중립 또는 좌익 계열의

신문만이 제주를 현장 취재하였으나, 1948년 4 3 발발 직후부터는 좌익과 우익과 같은 정

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언론사에서 제주에 특파원을 보냈다. 그만큼 4 3 의제는 육

지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둘째, 육지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기사 내 정보원의 관계

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익과 좌익계열의 언론사 모두에서 군 경 등의 ‘당국 관계자’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기사가 존재하는 반면, 그 반대의

기사도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좌익계열의 언론사가 토벌대를 찬양하기도 하였고, 우

익 계열의 언론사가 도민을 구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특히, 좌익계열 언론사와 우익 계

열 언론사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육지언론은 4 3 당시 당국의

토벌 활동을 대변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무고한 제

주 양민들의 상황을 육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기자들의 활동도 확인되었다.

키워드 : 제주, 4·3, 육지언론, 현장취재, 언론 보도



목 차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 고찰 ··········································································5

1. 제주4 3 당시 제주 언론 상황 ··············································································5

1) 광복 이전 제주 취재와 보급 ··············································································5

2) 제주언론의 출현과 4 3 속 부침 ········································································8

2. 제주4 3 연구 현황과 고찰 ····················································································13

3. 제주4 3 보도 연구 현황 및 경향 ········································································17

3. 프레임 연구 ··············································································································24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6

1. 연구문제 ····················································································································26

2. 분석자료 선정 ··········································································································26

3. 연구방법 ····················································································································31

4. 신뢰도 검증 ··············································································································35



Ⅳ. 연구결과 ·····················································································36

1. 육지언론사 정치적 성향 및 보도 비교 ······························································36

1)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36

2)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시기별 보도 차이 ····················································43

3) 시기별 보도 분석 ··································································································44

2. 현장취재 보도의 내용분석 ····················································································46

3. 육지언론사의 시기별 현장취재 특성 ··································································54

Ⅴ. 결론 및 함의 ·············································································75



- 1 -

Ⅰ. 서론

제주에 제주도민의 이익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이 등장한 것은

1945년 10월 1일 濟州民報(이하 제주민보)가 발행되면서부터다.1) 앞서 1945년

7월 濟州新報(이하 제주신보¹2))가 있었지만, 일본어로 제작되었다. 또한, 제주
신보¹는 총독부 또는 조선군관구(朝鮮軍管區)의 지령을 받고, 특별한 제작, 배포

한 기관지 중 하나였다.3) 즉, 도민을 대상으로 전쟁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고, 선

무선동 심리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임시로 발간했던 기관지

다.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인이 제작하고, 우리말이 담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신문의 탄생은 제주민보의 창간으로 보겠다.

창간 초기 제주민보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기사들을 다양하게

발굴하며, 나름의 지역신문 역할을 해냈다. 창간호에는 미군 진주와 미군 사령관

파우엘 대령과의 회견, 일본군 모리오카(森岡) 작전참모와의 회견을 담았다. 한국

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장 방안도 촉구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철수 일자

에 관한 기사를 크게 다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간호는 200부에서 300부 가

량 인쇄되어 사람들이 오가는 오일장 길거리에서 뿌려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5)

하지만, 머지않아 제주민보는 경영자금 부족으로 신문 용지조차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경영책임자 金鎭洙(김진수)를 영입하고

1946년 1월 26일 제호를 제주민보에서 제주신보로 바꾸었으며, 1947년 1월

1) 이문교 『제주언론사』, 2007. 126쪽.
이문교는 『제주민보』가 아닌 『제주신보』라고 표기했지만, 창단 당시 제호는 『제주민보』
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주민보』에서 『제주신보¹』로 제호로 바꾼 이유는 “창간 며칠 전
까지 발행되었던 진중신문의 제호가 『제주신보』이었기 때문에 軍報(군보)와 차별화하고, 주권
을 가진 국민이 발행하는 민주 매체라는 뜻을 담아 『제주민보』로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1945년 7월 발행된 『제주신보』를 『제주신보¹』로 표기하였다. 향후
『제주민보』가 제호를 바꿔 발행한 신문 『제주신보』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3) 고영철 『제주언론 돌아보기Ⅰ』, 2019. 62쪽.
4) 고영철, 앞의 책, 96쪽. 고영철은 제주신보의 『제주신보50년사(276-277쪽)』와 이문교의 『제주
언론사(126쪽)』에서 밝힌 “『제주신보¹』는 진중신문”이라는 점을 반박하였다. 그 이유로 첫 번
째는 일본군 제58 사령부의 주도 아래 창간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공식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신문제작 주체가 군인이고, 신문의 주요 배포대상이 군인이어야 한다는 진중
신문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확한 창간일과 종간일을 확인할 수 없
다고 말하였다. 즉, 진중신문이 아닌 총독부의 기관지라는 것이다. 고영철은 앞으로 이 초기 제
주 언론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95-98쪽)

5) 제주신보 제주신보50년사, 1995. 276-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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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유지들을 주주로 영입하는 주식회사로 개편하면서 운영을 점차 개선시켜 나

갔다.6) 하지만, 제주언론도 4 3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제주 4 37)이라는 전대미문

의 부침을 겪으며 토벌대에게 운영권을 빼앗기고 신문이 소실되는 최악의 상황

을 맞이하였다. 당시 제주 유일한 지역신문인 제주신보의 소실 기간은 계엄령

이 선포(1948년 11월 7일)와 제주도 초토화 작전(1948년 11월 13일) 후인 1948년

12월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3월까지 총 16개월8)이다. 이른바

‘제주지역 언론의 공백기’다. 이러한 제주언론사(史)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

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4·3의 전체 기간은 7년 7개월이다. 1947년 3월 1일 3 1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로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

월 21일까지가 그 기간이다.9) 4·3의 전체 기간에 빗대어 볼 때, 지역신문의 공백

기는 4·3 시기 중 가장 중요하였던 초기 기록이 삭제된 것과 다름없다. 이 기간

을 대체할 유일한 언론 보도는 ‘육지10)언론’에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육지언론

보도’에서 제주 4·3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고, 어떻게 보도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육지언론의 4 3 시기 기사 가운데서도 현장취재 보도에 집중

하였다. 취재의 기본이자 핵심은 현장취재다.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뉴스

6) 이문교, 앞의 책, 128쪽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는 ‘4 3사건’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제주4 3’ 또는 ‘4 3’으로 부르겠다. ‘제주4 3’은 그동안 폭동, 반란, 항쟁, 봉기 등 시대
별로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제대로 된 정명(正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라는 단어 사
용에도 논란은 많다. ‘사건’이라는 무미건조한 단어가 4 3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본질을 모두 포
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8) 제민일보 4 3취재반 4 3은 말한다 4(172쪽)에서는 서북청년단이 제주신보를 강제 접수한 시
기를 2연대 주둔기인 1949년 2월 혹은 3월 초순경으로 보았다.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김용수씨
의 증언을 보면, 김호진 편집국장이 삐라사건으로 처형된 후, 송요찬 연대장이 군 작전 홍보를
위하여 신문이 정상가동되길 원해서 기자 경력을 가진 김용수 본인을 찾아왔다고 하였다. 보다
정확한 기간을 알기 위하여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2003)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43-44쪽에도 쓰여있다.

10) ‘육지(陸地)’는 섬에 상대해 대륙과 연결된 땅을 의미한다.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제주에서는 통
상적으로 제주 밖의 뭍을 모두 ‘육지’라 한다. 즉 ‘육지언론’은 ‘육지’와 ‘언론’이라는 두 명사를
붙인 말로, 제주 섬 밖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언론을 통칭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연
구’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육지언론’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제주와 육지의 구분
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또 하나의 요소가 육지에서 바라본
4 3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가 된 4 3 현장기사들에서도 ‘육지와 다르
게’ ‘육지에서 보지 못한 풍경’ ‘육지로부터’ 등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육지’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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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현장취재이며, 이러한 취재 활동을 통하여 나온

기사가 현장 보도 기사다. 모든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

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실에 가장 가까운 기사를 쓸 수 있다. 경찰에 비

유하자면 초동수사인 셈이다. 물론, 자료를 확보한 후 작성하는 간접 취재 방식도

엄연한 취재 방식이지만, 현장취재가 원칙이다.11) 즉, 기자가 직접 보고, 들은 생생

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한 기사를 분석하면서 4 3과 관련한 문제적 사실을 기자가

어떻게 전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특히, 4 3 보도에 대한 불신은 미군정과 검

경과 같은 중간 정보제공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제

거하기 위하여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즉, 기자의 ‘현장 체험기’이자 ‘목격담’인 현장기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4 3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는 4 3 보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언론은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낳은 엄청난 범죄 세력에 협조(이관열, 2003)하였

으며, 이승만 정권의 입맛에만 맞게끔 보도하였고, 왜곡과 허위로 지면을 채웠다

(조유정, 2019)고 힐난하고 있다. 4·3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이

유는 언론학적으로 4·3을 제대로 탐구한 연구가 드문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3을 소재로 첫 학위를 받은 해가 1985년이다. 2023년 기준, 39년이 되었

으며, 역사학을 비롯해 문화예술학, 사회학, 법학, 여성학 등 매년 다양한 학문 분

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4 3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석 박사 과정인 4 3융합전공 과정이 신설12)되면서, 학문

적 연구가 더욱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4 3 보도 연구는 1994년에 처

음 등장하였으며,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4 3

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을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본 연구자는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언론학 관점에서의 4 3 보도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학적 분석은 단순히 언론을 대변하고 옹호하겠다

는 의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념논쟁에 또 다른 불을 지피자

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자료 분석이 요구되

11) 오정국 현장취재에서 기사 작성까지-미디어 글쓰기, 2013, 79-81쪽
12) 원소정(2023.08.04) “제주 4.3 석·박사 양성된다...제주대 대학원 ‘4.3 융합전공’ 신설”,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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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에, 4·3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언론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에 따라 3기로 나눠 시기별 보

도된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1기(1946년)는 광복 직후 ‘동양의

지브럴타화’ 소문으로 제주지역 내 민심이 흉흉해지던 때다. 2기(1947년)는 3·1절

발포사건과 총파업이 이뤄졌던 시기다. 3기(1948-1950년)는 4·3 발발 직후부터

계엄령 해제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취재와 보도 시기의 구분은 4 3

현장 보도를 보다 다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귀납적 방법을 활용

한 뉴스 프레임을 추출해 언론사별 그리고 시기별 보도의 의제 변화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성을 추적하였다. 궁극적으로 4·3 전후 보도를 탐구하는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제주4 3 보도 연구’의 필요성을 확장하고,

제주 언론사의 공백을 채우는 동시에, 제주언론 근대사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고

찰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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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제주4 3 당시 제주 언론 상황

1) 광복 이전 제주 취재와 보급

제주도민들은 입지적으로 절해고도의 폐쇄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언론

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앞서 있었다. 한국 근대신문에 제주 기사가 등장하고, 신

문지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취재 보도와 신문지사 운영은 당시 신

문 편집자들이 개화 조류의 정황이나 뉴스원의 발굴 면에서 지방 문제에 깊은

관심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1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漢城旬報(이하 순보)14)와 漢城周報(이하 주보)

15)에서 제주에 관한 기사가 확인되었다. 보도 횟수로 보면, 순보에 1건, 주보
에 3건으로 총 4건이다16). 이들 기사는 제주목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狀啓(장계)

에 올린 내용이 담겼다.

한국 최초 민간신문인 獨立新聞(이하 독립신문)17)에서도 제주 기사를 찾을 수
있다. 한글판 총 발행 호수 776호 가운데 129개 호에서 제주 관련 기사 83건18)이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1896년 16건, 1897년 22건, 1898년 26건, 1899건 19건

등이다. 官報(관보)란에 실린 제주 기사는 54건(65%)으로 가장 많았다.19)

13) 이문교. 앞의 책, 30쪽, 53쪽
14) 순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근대신문이다. 1883년 10월 31일 창간되어 음력 1
일, 11일, 21일 열흘마다 발행되다가 이듬해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정진
석, 한국신문역사, 2013, 2쪽)

15) 주보는 1886년 1월 25일에 창간되어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다가 1888년 7월경 폐간되었다. 순
보와 주보는 제호가 다르지만, 주보는 순보를 계승한 신문이다. (정진석, 앞의 책, 2쪽)

16) 이문교. 앞의 책. 53쪽
17) 독립신문은 개화운동의 선각자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에 창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 10월부터 1888년 7월까지 정부 기구인 박문국에서 순보와 주보를
발행한 일이 있었지만, 독립신문은 민간인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으로,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순보, 주보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정진석, 앞의 책, 14쪽)

18) 제주신보 제주신보50년사(1995) 265쪽에는 독립신문에 게재된 제주 기사가 ‘1896년 4월 7일
부터 1899년 12월 4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85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 목록이나
자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명확한 이문교의 제주언론사 (1998) 32쪽을 인용한다.

19) 이문교. 앞의 책.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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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립신문에 실린 제주 기사를 통하여 독립신문이 제주에 배포되었다

는 사실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제주인이 탐관오리를 고발하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낸 일이나, 기사 보도를 요청하며 동전을 신문사에 보낸 일 등이 그 증거다.

하지만, 독립신문은 언론의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도 분명하

였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적인 한계로 지방 기사를 직접 취재하

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20)

大韓每日申報(이하 대한매일신보)21)는 제주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1907년 9월 18일 자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전국 25개
지사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신문에 제주를 등장시켰다. 22) 1907년 11월 7일 자

4면 하단 광고면에도 제주성을 포함한 34개 지사의 지사장 명단이 실려있다. 당

시 제주성 지사장은 ‘제주성내 일도리 객사동 고형래’로 기재되어 있다.23)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맺어진 을사늑약(1905년)

이후 항일의 선봉에 나섰고, 한글판을 창간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전국에 지사망(網)을 두게 되었고, 1907년 11월에는 제주

를 비롯해 전국 32곳에 지사를 설치해 신문 보급과 배달, 수금, 지방통신까지 겸

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1908년 5월에는 국문·국영문·영

문판을 포함하여 모두 1만 3,400부가 팔렸다. 당시 친일지들의 발행부수가 1천

부에서 최대 3천 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판매고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신

문 경쟁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친일지들이 앞다퉈 제주지사를 설립하

고 취재를 겸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친일지인 京城
日報(이하 경성일보)에 제주지사를 두기도 하였다. 다만, 대한매일신보는 1910

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 조선총독부에 강제 매수되어 

20) 이문교. 앞의 책. 95쪽
21) 대한매일신보는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7월 18일에 영국인 배설(裵設: Bethell, E. T.)
이 창간하고 양기탁이 총무로 제작을 총괄하였던 한말의 대표적 항일신문이다. 대한매일신보
는 국한문판, 한글판,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의 3개 신문이 발행되었다. 1909년 5월 1
일 배설이 사망한 후에는 신문을 경영하던 영국인 만함(萬咸: Alfred Weekley Marnham)과 일
본 통감부가 비밀계약을 체경하여 1910년 5월 21일 소유권이 통감부로 넘어갔다. 3개월 후에는
강압에 의한 한일합병이 체결되었고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며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신문으로 제호가 바뀌면서 정치 정세의 변화에
따라 많은 굴절을 겪었다. (정진석, 앞의 책, 32-33쪽)

22) 이문교, 앞의 책. 33-34쪽
23) 고영철, 앞의 책,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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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申報(이하 매일신보, 후에 每日新報)로 이름을 바꿔 기관지 역할을 하게 되

었고, 1945년 8월 광복 직전까지 태평양전쟁 수행의 전위(前衛) 역할을 맡아 제

주도내 곳곳에서 무료로 다량 배포되었다.24)

한국 최초 지역신문인 慶南日報(이하 경남일보)25)에 구독료를 낸 제주 구독

자가 있었다. 1910년 5월 22일 자에 宋斗玉(송두옥), 같은 해 10월 31일 자에 崔

元淳(최원순)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본 경찰에 의해 제주로 유배되었

던 朴泳孝(박영효) 주위에 있던 선비다. 신문 접근성이 좋았고, 일반 독자들이 신

문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제주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26)

일제강점기 3대 민간지인 朝鮮日報(이하 조선일보), 東亞日報(이하 동아일보)
, 時代日報(이하 시대일보)27)에서도 제주지사가 확인되었다. 동아일보는 자

체적으로 특파원 등을 통하여 제주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1925년 7월 30일

‘전제주 소년소녀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1936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로 ‘한라산 탐험대’를 파견하여 취재하기도 하였다. 시대일보도 제주지국을

운영하였으나, 신문 발행기간이 짧아 보급이나 취재 활동이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28) 조선일보의 경우 제주지사장 張泰燮(장태섭)을 두고, 지국을 설치하며

취재와 신문판매를 겸하도록 하였다. 취재 활동으로는 1926년 5월 추자도 소요사

건과 1931년 6월 제주 農檢(농검) 사건 豫審(예심) 결정 등이 보도되었다.29)

일제강점기 때 제주지역언론 활동이 활발하였음은 濟州記者團(이하 제주기자

단) 창립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기자단 은 1926년 조선일보 제
주지국에서 기자 15명이 참석하여 최초 창립되었다. 이 기자단 창립을 통하여 제

24) 제주신보. 앞의 책, 265-267쪽
25) 경남일보는 1909년 10월 15일 창간된 근대 초기 유일한 지역신문이다. 국한문체로 창단된 총
4명의 신문으로 1915년 초까지 총 887호가 발행되었다. (김희주, 2022)

26) 이문교. 앞의 책. 35-37쪽
27)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20년 1월 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이들 3개의 일간지를 ‘민간지’라 불렀는데, 이는 매일신보가 총독부의 기관지였디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었다. 조선일보는 ‘신문명 진보의 주의’를 사시로 하여 1920년 3
월 첫 호를 발간하였다. 동아일보는 중앙학교의 교장 김성수를 중심으로 발간이 추진되었다.
시사신문는 1924년 3월 31일 최남선이 창간한 신문이다. 전신은 시사주보 동명
(1922.09.03.-1923.06.03.)이었다. 창간이 1년이 채 못 되어 1921년 2월에 폐간되었으나, 1924년
3월 31일에 시대일보가 새로 창간되어 후에 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로 제호와
판권이 바뀌면서 발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1933년 2월 16일에 여운형이 사장에 취임하여 3월 7
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바꾸었다. (정진석, 앞의 책, 36-45쪽)

28) 이문교. 앞의 책, 41-42쪽
29) 제주신보. 앞의 책,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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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는 최소 15개 이상의 신문 잡지 지국장이나 취재 기자들이 활동하였음을 짐

작할 수 있다.30)

기자단의 활동은 일제의 언론탄압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일제는 1907년 7월 이완용 친일 내각이 제정한 광무신문지법 을 언론탄압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21년 11월 27일, 우리나라 최

초 기자단인 無名會(이하 무명회) 가 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1924년 11월 4일

사회부 기자 모임인 鐵筆俱樂部(이하 철필구락부) 를 비롯한 다양한 기자단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제주기자단 창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제주기자단 은 창립총회에서 ‘엄정한 필봉, 공명한 비판으로 대중

의 여론을 대표하며 언론자유와 권위를 신장한다’는 요지의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는 각종 언론단체의 통합’을 무명회 에 건의하기도 하였다.31)

위 내용은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의 이문교가 쓴 제주언론사에서 확인되

는 정보를 중심으로 집약한 것이다. 제주언론사(1998)는 언론사 측에서 제작한

책 제주신보 50년사(1995)와 제주일보 60년사-1945-2005(2005)을 제외하고,

제주 언론의 출현부터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근대 역사를 집대성한

유일무이한 통사로써,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다만, 1998년에 출간되어 25년

째 후속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제주 언론의 출현과 4 3 속 부침

앞서 설명했듯, 제주는 언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고, 지식인간 교류도 활발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지역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가 있었을 것이며, 광복과 같은 대전환의 시기와 맞물려 지역언론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주에 처음 신문 형태의 언론사가 등장한 것은 1945년 7월쯤으로, 광복을 맞

이하기 직전이었다. 바로, 총독부의 기관지 성격의 제주신보¹다. 제주신보¹가
만들어졌을 당시, 제주는 미군으로부터 일본의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였다.

30) 이문교. 앞의 책, 43-44쪽
31) 제주신보. 앞의 책,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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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주에는 일본군 7만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조상윤, 2007). 당시,

미군기의 공습으로 육지부와 제주 사이 해상 교통이 두절되어 자체 신문을 발간

하게 된 것이 제주신보¹였다. 제주신보¹의 주요 구성원도 일본인이었다. 일본

군의 지령을 받고 파견된 경성일보 사회부장 미사마(三島)와 전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던 일본 본토 신문의 기자들이 제주신보¹를 발간하였다.32)
제주신보¹의 정확한 창간일과 종간일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자들은
제주신보¹의 제호로 발간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신보¹의 호외

판(1945년 9월 25일 자)을 종간호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외판과 종간호는 엄

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호외판에는 제호만 있고 발행인 등이 확인되는 板

權欄(판권란)이 없어 누가 발행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영철(2019)은

제주신보¹의 공식자료가 남지 않은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특파원에 의해 부

정기적으로 임시 발간되었던 기관지의 일종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33)

한국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권을 가진 최초의 우리말 제주지역 신문은 제주민
보다.34)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44일 만인 10월 1일에 창간하였다. 미군이 제

주에 주둔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제주에 진주한 지 3일 만이었다. 창간

멤버는 김용수, 이기형35), 문종옥, 고광태, 박광훈, 박대전36) 등이 있다.37) 이들은

제주신보¹에서 심부름하던 수습기자38)들과 경성일보, 매일신문에 종사하던

기자들이었다.39) 10월 1일 제주시 칠성로 ‘강본 인쇄소’40)를 임대하여 제1호 신문

을 냈지만,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겨우 3호 발행을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여

의치 않았다. 그 뒤 경성일보 목포 특파원이었던 김진수41)를 영입하여 제주신

32) 제주신보, 앞의 책, 265쪽, 275-276쪽.
33) 고영철, 앞의 책, 95-97쪽
34) 2023년 현재는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며 명맥을 잇고 있다.
35) 이기형은 창간호를 발행한 다음 날인 1945년 11월에 교원양성소에 입소하여 떠나고, 잡지 신
생 지 편집을 담당하던 이영복이 기자로 참여하였다. (이문교. 앞의 책, 136쪽)

36) 김용수의 목포공립상업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문교, 앞의 책, 136쪽)
37) 제주일보 제주일보60년사-1945-2005, 2005년, 235쪽
38) 고영철(2019)의 조사에 따르면, 수습기자의 인원에 대한 기록은 2명(강용삼 이경수 대하실록 제
주백년, 1984)과 5명(이문교 제주언론사, 1998)으로 각기 다르다.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9) 제주신보, 앞의 책, 275쪽.
40) 김봉옥의 제주통사(2000)에서는 ‘사원(四元)인쇄소’로 표기되었으나, 이문교의 제주언론사와
제주신보 제주신보50년사, 제주일보 제주일보60년사-1945-2005에는 ‘강본(岡本)인쇄소’로 표
기되어 ‘강본 인쇄소’로 통일하였다. 사원인쇄소는 1946년 제주신보가 인수한 인쇄소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 언론사와 관련된 이름의 오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41) 창간 멤버 김용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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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제호를 바꾸고,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타개책을 시도하였다.42)

제호 변경은 경영일선에 나선 김진수가 1945년 10월 30일 공포된 미군법령 제19

호에 따라 1946년 1월 26일에 이뤄졌다. 이후 김진수가 대표를 맡아 신문사를 경

영하게 되었으며, 이때 합동통신과 수신계약을 체결하는 등 뉴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창간 등록 당시 제주신보 체제는 조합이나 동인지와 같은

성격이었다. 그러나 언론사 등록 후 미군 공보담당 라크우드 대위의 도움을 얻어

일본인이 경영하던 사원인쇄소를 인수하고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서 안정적인 경

영으로 전환되었다.43)

당시 도내 첫 ‘우리말 신문’은 기자들의 노력과 주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

였다. 창간 당시 강본 인쇄소 대표는 기자들에게 무료로 신문 인쇄를 맡아주었

고, 일본의 한글 말살 정책으로 땅속에 묻어 두었던 한글 활자를 찾아내어 문선

(文選)을 도왔다.44) 창간 멤버 기자들은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 섰던 오일장에 직

접 신문을 뿌리며 신문 배부와 독자 확보에도 힘썼다. 45)

제주신보는 제주도내 유일 신문인 만큼 1948년 4월 발발한 제주4 3과 관련

한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언론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됐고, 심지어 언론인이 처

형을 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제주신보 제2대 편집국장인 金昊辰(이하

김호진)은 1948년 10월 24일 제주읍 내 뿌려진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호

소문을 인쇄해 준 혐의로 군경당국에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말경 제주여고 근

방 박성내 다리 또는 사라봉 근처에서 처형당하였다(고영철, 2020). 김호진은

1946년 『제주신보』와 白鹿日報(이하 백록일보)가 통합할 때 백록일보에서
제주신보로 넘어온 기자다. 김호진은 광복 이후 언론사상 첫 번째 희생당한 언

론인으로 기록되고 있다.46)

백록일보는 1945년 11월 중순 진보주의 청년 단체인 鄭基俊(이하 백록회, 회

장 정기준)가 창간한 진보주의 성향의 신문이다. 백록일보가 어떠한 경향을 보

였는지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백록회가 여운형 등의 정치 노선에 동조한 단체였

42) 김봉옥 .제주통사, 2000, 368쪽
43) 제주일보. 앞의 책. 236쪽
44) 이문교. 앞의 책. 127쪽
45) 제주일보. 앞의 책. 236쪽. 제주신보. 앞의 책. 276-277쪽
46) 고영철(2020)은 광복 이후 첫 번째로 희생당한 언론인은 1961년 12월 21일 서울형무소의 사형
집행장에서 처형당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가 아니고, 김호진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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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좌익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백록일보는 창간호 발간 이후

용지난으로 다음 호를 발간하지 못하였고, 제주신보 제작진들의 제안과 지역

인사들의 조정으로 두 신문이 통합한 후 종간되었다. 백록일보는 자유주의 노

선의 신문인 제주신보와는 화학적 통합은 사실상 어려웠다. 백록일보 제작자
들이 제주신보에 입사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쯤, 백록일보 출신 기자들과 제
주신보 출신 기자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았다. 1946년 1월 중순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반론으로 좌우익의 대결이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을 때 백록일보
측 기자들은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편집하여 조판하다가 김용

수 기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여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백
록일보 측 기자들은 물러나고 김호진만 남아 제2대 편집국장이 되었다.47)

당시, 백록일보 출신 기자들과 제주신보 출신 기자들이 갈등은 당연한 과

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제주신보는 공식적으로 편집 이념이나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의 성향으로 편집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제주신보 창간 당시 언론인들은 일본어 신문에서 취재와 편집을 하던 사람

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념과 사상의 혼란한 국가 상황에서 중립적인 편집 정책을

시행하려던 제주신보 출신 기자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이념성을 보이던

백록일보 출신 기자들의 대결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이관열, 2003).

김호진은 1948년 10월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48) 명의의 대정부 선전포고문과

토벌대에게 보내는 호소문 등을 동료들과 함께 인쇄해 준 혐의로 계엄당국에 체

포되어 11월 말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인쇄해 준 선전포고문 등

은 10월 24일 제주 읍내에 살포되었다고 한다(고영철, 2020).

1948년 12월에는 서북청년단49)에게 제주신보의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긴 일

47) 이문교. 앞의 책. 138-139쪽
48) 이덕구는 조천읍 신촌리 출신이다. 1947년 여름 조천중학원에서 자취를 감춘 뒤 한동안 조천면
신촌리 사돈집에서 숨어 지내던 이덕구는 나로당 간부회의 도중 검거됐다 풀려난 뒤 한라산으
로 입산해 4 3 발발 직후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하여 조직된 인민유격대의 3 1지대장을 맡았
다. 1948년 7~8월 사이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이자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8월 21
일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덕구가 모든 직책을 맡게 되었다. 한겨레
신문사,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Ⅱ, 1992, 93-99쪽

49) 서북청년단은 서북학생총연맹, 한경직을 대표로 하는 월남한 서북 출신 개신교인들과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이승만에게 기대를 건 서북청년단은 이승만이 정권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먼저 지부부터 결정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
북 활동, 좌익 소탕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 3 사건이다. 제주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악몽의 그림자’로 기억할 정도로 악명을 떨쳤다. 서북청년단은 제주도에 총 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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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하였다. 기간은 1948년 12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총 16개월로 알려져 있

다. 이후 제주신보는 왜곡 날조하는 보도로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한다. 이 과정에서 6척 장신인 서북청년단 단장 김재능이 수염을 길러 위

엄을 과시하려고 제주신보 회사를 자주 드나들면서 보도 내용에 대해 간섭하

기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언론통제와 검열이 상당하였음을 짐

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편집국장을 지난 김용수의 인터뷰를 보면 “연대

2대대의 주도 아래 경찰, 서청, 대청이 총동원된 봉개작전으로 무수히 많은 주민

이 죽었지만, 신문에는 일체 쓰지 못하였다”며 “군에서 발표하는 대로 ‘정당한 군

의 작전’으로 바꿔야 하였고, 심지어 이 작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

루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전하였다.50) 실제로 당시 제주신보 사장
이었던 김석호는 서북청년단에 강력하게 항변하다가 그들로부터 수없이 구타당

하였다. 김용수 편집국장도 서북청년단의 제주신보 접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집에서 강제 연행당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51)

제주신보 기자였던 김기오도 무리한 토벌전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가 경찰의 주목을 받아 급히 제주를 떠났다. 당시 그를 인터뷰한 글에 따르면,

김기오는 경찰의 토벌지구를 취재하던 중 소위 폭도라고 처형된 사람 중에 장님

이 있어 이를 보도하였다가 최 천 감찰청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김기

오 기자는 외도지서의 응원경찰이 주민을 데려갔는데 그 주민이 시체가 되어 길

바닥에 버려진 모습을 기사화하였다. 이후 경찰이 김기오를 처형하기로 결정하였

다는 소문이 들여왔고, 김기오는 그날(1948년 7월경) 서울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경향신문 제주지사장인 현인하, 서울신문 지사장인 이상희 등이 서

북청년단에 끌려가 희생되었다.52)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당국은 토벌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기자가 있다면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압박하였다. 결

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첫 번째는 1947년 3 1절 사건 직후에 유해진 지사의 부임과 함께 호위
병 형식으로 입도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48년 4 3사건 발생 후였다. 세 번째는 1938년 10월 평
안남도 출신인 경무부 공안과장 홍순봉이 제주도로 발령받은 뒤였다. 이때 서북청년단 단원들
은 경찰과 군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 대대적인 학살극을 벌였다. (윤정란, 2018)

50) 제민일보 4 3취재반, 앞의 책, 172-173쪽
51) 제주일보. 앞의 책. 244쪽
52) 제민일보 4 3취재반, 앞의 책 16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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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서북청년단은 제주신보을 강제 접수하였고, 그들이 강점하였던 기간동안

발행하였던 신문과 회사 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하였다.53) 기자들의 손과 발, 입

과 귀를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이로써 제주4 3이 일어나는 초기 시기의 제주신
보 취재 보도와 도내 언론인 활동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제주

지역 언론사의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하게 된 계기다.

한편, 제주신보 경영권은 1949년 10월 12일 계엄령이 해제된 후 김석호 사장

이 신문사 강제 접수의 불법 부당성을 법에 호소한 끝에 6·25전쟁 직전인 1950

년 3월 되찾았다.54)

2. 제주4 3 연구 현황과 고찰

제주4 3은 현대사 연구에 있어 언급하지 않고서는 전체 흐름을 짚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4·3은 1947년 3월 1일 3 1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

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로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55)으로, 광복 이후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대한민국 현대사다. 7년 7개월간의 시간

속에 2만 5,000명에서 3만여 명의 도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56)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10%57) 규모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희생자와 유족

은 모두 12만 2,076명(희생자 1만 4,768명, 유족 10만 7,308명)이다.58)

이후 4·3은 무고한 희생과 억울한 누명이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는 연좌제 등

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의 사건’이 되었다가, 사건 발발 후 50여 년이 지

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하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되어서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정

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주4·3특별법」 공포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53) 이문교. 앞의 책. 158쪽
54) 이문교. 앞의 책. 158쪽
5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 3사건진상보고서, 2003, 536쪽
5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7쪽
57) 김봉옥. 앞의 책. 355-356쪽
58)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3년 10월 27일 제32
차 심의를 열어 4 3 희생자 30명, 유족 13,165명을 추가 결정하였다. 제주도청 보도자료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page=42&act=view&seq=14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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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가 발간되며,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

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제주4 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4 3의 잔혹상을

공식화함으로써, 인권유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선구적인 사례로,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세력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정심, 2006).

최근에는 국가 첫 보상금이 4·3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였던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

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평화와 상생, 인권의 상징, 나아가 평화적으로 과거사를 해

결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의 노력도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쌓인 각계각층의 헌신이 모여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

가게 된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다양한 학문 연구자들이 4 3

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면서 ‘정의로운 4·3 해결’이라는 목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4·3 관련 국내 학술연구와 학위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223건이 확

인되었다. 첫 번째로 ‘제주 4·3’, ‘4·3 보도’, ‘4·3 언론’, ‘제주신보’, ‘제주신문’을 키

워드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활용하여 DBPIA(누리미디어)와 스콜

라(학지사·교보문고), RISS(한국학술정보), eArticle(학술교육원),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ISS(한국학술정보) 등에서 학위논문과 KCI 등재 학술연구를 수집하

였다. 이어, 수집된 정보 중 통역대학원 학위논문이거나, ‘제주 4·3’이 소재로서

적은 분량만 인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조사된 학술연구는 걸러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제목·서론·초록·주제어와 연구자의 전공, 학술 간행물의 성격 및 주제 분

류 등을 분석하여 11개 분야별로 목록화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예술학(76건, 34.0%) △역사학(47건, 21.0%) △사회

학·국문학·인문학·지역학 및 기타 학문(32건, 14.3%) △법학(16건, 7.1%) △역사

교육학(11건, 4.9%) △여성학(11건, 4.9%) △종교학(10건, 4.4%) △언론학(5건,

2.2%) △심리치료·심리과학(5건, 2.2%) △관광학(5건, 2.2%) △건축지리학(5건,

2.2%)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단순 수치로 구분하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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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역사학이 따르고 있다.

먼저 ‘제주4·3 학술연구의 뼈대’

라 할 수 있는 역사학 연구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2000

년 이전에는 항쟁사 연구, 사건

원인과 배경 연구 등 총체적인 역

사적 흐름을 주로 이뤘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사건별로 세분화되

어 연구 수준의 밀도가 높아져 가

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4·3을 소재로 한 국내 최

초 학술연구(석사)는 1985년 정

민혜의 남로당의 적화전략에

관한 연구 :4 3사건과 관련하여

다. 정민혜는 “전 제주도민의 가슴속에 깊은 슬픔과 증오심, 그리고 상호불신감

을 심어 놓은 4·3폭동은 박헌영59)과 남로당, 그리고 그 지휘 아래의 남로당 제주

도지부의 공산주의자들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산폭동’ 인식

은 2000년 「제주4 3특별법」 제정과 2003년 제주4 3진상보고서가 확정된 이

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첫 논문인 양정심의 濟州4·3抗爭 硏究(제주4·3항쟁

연구) 에는 제주4 3을 분단정권의 수립으로 귀결된 해방 전후의 한국현대사에서

5 10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당시 제주도민은 두 쪽이

아닌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원하였고, 이 점에서 좌익의 단선반대 투쟁에 동의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4 3은 한국현대사의 전개에서 중요

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하였다.

59) 박헌영(1900-1955년 추정)은 조선공산당의 총비서였고 남조선노동당의 실력자였다. 1945년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될때까지 38도선 남쪽에서 이승만과 김 구, 김성수, 여운형 등
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경쟁을 벌였ㄷ. 그러나, 박헌영은 정권 획득에 실패하였
다. 실패한 후 38도선 북쪽으로 도망쳐가서 북쪽의 김일성과 협력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을 수립하였고, 김일성 수상 밑에서 부수상 겸 외상(외부무장관)을 하였다. 고문승 박헌영과
4 3사건, 신아문화사, 1989, 83쪽.

<표 1>제주4·3관련 국내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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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는 이념논쟁보다 ‘미군정의 역학과 책임’에 대한 연구(허호준,

2003; 함옥금, 2004; 고창훈, 2004;, 양정심, 2006)가 주를 이뤘으며, 이밖에도 ‘기

억투쟁’과 ‘피해자’에 집중되는 경향(유철인, 2004; 허영선, 2004; 양정심, 2006; 박

찬식, 2007)을 보였다. 2010년 이후에는 4 3의 경험과 구술, 기록을 분석한 연구

(신은제, 2016; 조유정, 2019; 현수성, 2019; 서유림, 2019)와 주요 사건과 관계자

연구(김춘수, 2014; 이그나즈 아니타, 2016; 주정홍, 2019) 등을 통하여 4 3의 의

미와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단, 역사학 연구는 미군정의 책임과 진상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료 부족으로 구술에 의존

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냈다. 또, 4 3의 정명 연구도 더뎌 4·3의 역사학 연구 분야

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다.

역사 외 다른 분야의 학술연구는 「제주4·3특별법」 제정 전후로 급속히 늘어

났다. 특히, 4·3의 역사적 사건은 4·3 예술로 변주되어 다양한 소재로 연구되었

다. 4·3예술 관련 학술연구는 ‘4 3 작가’로 대표되는 김석범60)·현기영61)·김시종62)

등의 문학 연구가 대부분(이기세, 2001; 이주미, 2005; 김학동, 2007; 조수일,

2010; 이경아, 2011; 고명철, 2014)이며, 국외 문학과 한국 문학 및 작가 비교 연

구(이연숙, 2007; 손지연, 2015; 김학동, 2018;, 김동윤, 2020) 등도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드라마, 영상, 축제 등의 분야(허수정, 2013; 홍승혜, 2017)로도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학술연구자들은 4 3에 대한 관심은 예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

한다. 양정심(1998)은 “학계가 문학에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4 3 예술 연구는 4 3 학술연구에 활기를 더해주고, 역사적 사실

을 복원시키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연구는 4 3의 완

전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사회학, 국문학, 인문학, 법학, 역사교육학, 여성학, 종교학 등 다양한

60) 김석범은 1925년생 제주 출신의 재일교포 소설가다. 본명은 신양근(愼洋根)이며, 본관은 거창
(居昌)이며, 김석범은 필명이다. 대표적인 4·3작품으로는 까마귀의 죽음(1957) 화산도
(1965-1997) 등이 있다. <나무위키> (https://namu.wiki/w/김석범(소설가))

61) 현기영은 1941년생 제주 출신으로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대표적인 4·3 작품
으로는 순이삼촌(1978) 지상에 숟가락 하나(1999) 등이 있다.

62) 김시종은 1929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자란 재일조선인 작가이자 4·3 문학가다.
1948년 4·3 항쟁에 참여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지평선(1955) 재일의 틈새에서(1986) 니이
가타(1970) 원야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잃어버린 계절(2010) 조선과 일본에 살
다(2016) 등이 있다. <예스24> (https://www.yes24.com/24/AuthorFile/Author/17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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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4·3을 연구 소재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역사학이나 문학·예술

학이 제시한 4·3의 정의와 개념,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4 3 보도 연구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표 2>를 보면, 4·3 연구 중에서 언론학 연구는 김광우(1994), 이관열(2003), 정

용복(2020), 최낙진(2020), 고영철(2020)이 쓴 5건이 확인되었다. 비율도 보면,

2.2%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언론학은 미디어의 역사를 제외하고, 국내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언론과의 관련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데 대체로 인색하였

다(강철수 윤석년, 2010). 즉, 언론학 분야에서 제주4 3 연구는 매우 더딘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확장 가능성이 많은 연구 분야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표 2>제주4·3 학술연구 현황-언론학 분야

3. 제주4 3 보도 연구 현황 및 경향

제주4·3 보도 관련 최초 학술논문은 1994년 발표한 김광우의 언론의 제주4·3

보도에 관한 연구 다. 김광우(1994)는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7개 언론사가 4 3을

시대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중앙지는 동아일보와 서울신
문,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지방일간지는 제주신문과 제민일보, 한
라일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4 3이 발발한 1948년부터 1993년 사이

4-5월에 보도된 4 3 기사다. 건별로 보면, 동아일보 50건, 서울신문 20건, 

연구자 연구명 발행
연도 학술저널/학위 출처

1 김광우언론의 제주4 3보도에 관한 연구 1994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언론공보학(석사)

RISS

2 이관열제주 4 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 2003 사회과학연구 42 DBPIA

3 정용복언론은 제주4·3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 보수지와 진보지, 지역지의 비교 연구 2020 한국언론정보학보101(0) DBPIA

4 최낙진책,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에 관한 연구
: 신문 연재와 단행본 발행의 저널리즘 2020 한국출판학연구 46(3) 스콜라

5 고영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가? -제주신보 김호진
편집국장과 인민군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삐라인쇄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2020 제주도학회 54 KISS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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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9건, 한겨레 49건, 제주신문 139건, 제민일보 207건, 한라일보
 81건으로 모두 575건이다.
김광우(1994)는 연구목적을 “언론이 사회적 정론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확대하려

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부응하

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언

론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제주4·3을 시대상황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

가”, 두 번째 “4·3보도의 최대 이슈인 다랑쉬굴 유골발견사례에서 나타난 언론사

별 보도성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세 번째 “언론은 4·3규명의 문제를 어떻게 전

개해 나가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앞의 세 가지 연구문제 분석을 통하여 잠

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한국언론의 4·3논의 수준은 어떠한가”이다. 분석을 위

하여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혼용하면서 언론의

4·3 논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광우(1994)는 ‘연구의 편의상’ 4개의 시기로 나눴다고 하였다. 시기를

나눈 이유는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정치 상황의 흐름에 따라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김광우(1994)가 분석한 4 3 보도 시기 구분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1기는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자

체 취재가 거의 없고, 정부와 군경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

다. 사건 현지에 있는 지방지가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엄격한 언론

통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기에서는 1기와 달리 지방지만 ‘4·3에 대한 진

상규명’을 논의하는 보도를 보였다. 3기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군사정권

아래 4·3의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4기에서는 6월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4·3의 논의가 언론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기구분 기간

1기 4·3의 진행, 수습기 1948. 4. - 1960. 4. 19. 이전

2기 4·3의 논의기 1960. 4. 19. – 1961. 5. 16. 이전

3기 4·3논의의 암흑기 1961. 5. 16. - 1987. 6월항쟁 이전

4기 4·3 진상규명 논의기 1987년 6월 항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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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4·3 논의에서는 한겨레와 제민일보가 모든 형태의 기사

를 동원해 많은 양의 기사를 쏟아낸 반면,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한라일보
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4·3에 대한 명칭의 사용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1기는 ‘폭

동’과 ‘소요(사건)’, ‘파괴행동’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2기에는 ‘사건’, 4기에는 ‘사

건’ 또는 ‘4·3’, ‘항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치 상황에 따라 4·3의 성격과 정의가

달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기는 ‘경찰’, ‘검찰’,

‘군’, ‘미군’이 대부분이며, 2기는 ‘자체 취재’, ‘국회’ 등으로 변화하였다. 4기에서는

‘자체 취재’, ‘사회단체’, ‘대학생’, ‘문화예술계’ 등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김광우(1994)는 1기 시기를 연구하면서 “중앙지는 사건 현장인 제주에 특

파원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또 “지배세력의 통제로 현장취재가 거의

없어 정부와 군경의 입장만을 대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자

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짚어보겠다.

김광우의 연구논문은 4·3을 언론학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논문으로서 의미가

깊다. 또한,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 4·3의 보도 인식 변화를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도 높이 평가받는다. 하지만, 4·3 당시 보도 연구 범위가 매우 개괄

적이고, 학자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4·3 언론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다음 연구는 10년 만에 등장하였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이관열(2003)

은 4·3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을 조사하고, 한국 언론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

를 고찰하였다. 당시 미군정의 선전과 언론사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지만 대체

로 4·3 언론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내왔다. 당시 미군정의 선전과 언론사

의 역할과 한계는 분명하였다. 1945년부터 한반도의 통치권이 미국으로 이관되면

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인 미국에 귀속되었

다고 하였다. 언론정책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10월 30일 미군정 법령 제19호에

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이 공포되었고, 언론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

로 바뀌면서 전국에는 수많은 신문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언론정책은 1

년 만에 막을 내렸다. 언론인 테러와 체포, 언론사 습격 등 대혼란이 야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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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제의 언론 정책과 유사한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

하고 말았다. 제주도 마찬가지였다.

이관열(2003)은 당시 제주지역 언론 기자들은 해방 이후 조국의 자유와 독립,

통일을 원하였지만, 미군정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 언론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제주지역 언론은 미군정이 유포한 4 3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을 그대로 전하는 미군정의 메시지 중개자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다. 미군정 아래 정론을 펼치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언론이 4 3 봉기 탄압에

적극 협조한 국면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예시로, 제주지역에 북한 인공기를

단 잠수함이 출현하였다는 기사(1948년 10월 13일 자, 동아일보)를 실례로 들

었다. 이관열(2003)의 연구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4 3 당시 언론 보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면밀한 자료 분석에 근거한 연구이기보다는

연구자 주관이 벤 해석 위주의 연구로서 한계가 있었다.

이후 4·3 보도 연구가 멈춰있다가 2020년에 3편의 연구가 연달아 발표되었다.

정용복(2020)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4·3진상보고서 확정,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사건에 대한 국내 보수신문으로 꼽히는 조선일보
와 진보신문으로 꼽히는 한겨레, 그리고 지역신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의 보도 유형과 태도를 프레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언론

이 제주4 3을 어떻게 보도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제주4 3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전국지와 지역신문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4 3 보도에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들이 누구이

며, 이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프레임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용복(2020)에 따르면, 분석기간 내 총보도량 977건 중 지역지 제민일보가
486건을 보도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였으며, 제주일보 219건, 한라일보
19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지에서는 한겨레가 55건, 조선일보가 25건을

보도하였다. 제주4 3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지역에서의 주목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보도유형이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주4 3보도가 심

층적이라기보다는 표피적이고, 대안제시보다는 중립적인 보도에 치중하였다는 결

과를 얻었다. 또한 정용복(2020)은 프레임 유형과 특성 연구, 주요 행위자들에 대

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진보와 보수, 전국과 지역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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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주4 3의 인식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즉, 4 3의 보도는 전

반적으로 전국지의 무관심 속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 구성의 차이점을 보

인 반면에 지역지는 지역사회의 가장 큰 역사적 사전으로 제주4 3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고 평가하였다.

정용복의 연구는 흔치 않은 4 3 보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최근 4 3의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변화에 맞춘 언론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지역성, 이념성

에 따라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4 3에 대

한 전국지와 지역신문이 가진 기존 4 3 인식과 비슷한 결과로서 한계점이 있다.

최낙진(2020)은 제민일보가 1990년 6월 2일 자 창간호부터 1998년 2월 11일 자

411호까지 연재한 장기탐사 기획 <4·3은 말한다>를 묶은 단행본 4·3은 말한다
를 분석하고, 신문의 연재기사가 단행본 책으로 출간되는 의미를 저널리즘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제주신문의 <4 3의 증언>63)과 제민일보의 <4 3은 말한다>는

탐사보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획물이다. 오랜기간 금기어로 침묵을 강요받았

던 4 3의 문제를 공론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낙진(2020)은 제주언론이

4 3의제를 만들고, 공론화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4 3의제 관련

반대입장 혹은 저항 세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도덕적 우위성을 갖지

않고서는 장기간 4 3의제 탐사보도를 끌고 오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4 3

은 말한다>를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꼽았다.

또한, 최낙진(2003)은 책 4 3은 말한다를 신문 저널리즘이 출판 저널리즘으로

‘재발화’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수익을 모색하는 판매전략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재를 이어갔던 특별취재반 기자들의 소명 의식과 열정, 동료기자

와 경영진, 데스크의 신뢰와 지원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 많

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발행일을 중심으로 한 ‘당대

저널리즘’에 가깝다면, ‘출판 저널리즘’은 신문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지속시켜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역사 저널리즘’ 성격

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최낙진의 연구는 엄밀하게 4 3 보도를 분석한 것은 아니

63) 책 4 3은 말한다는 제민일보의 장기기획시리즈 <4 3은 말한다> 기사를 책으로 편찬한 것
이고, 제민일보의 기획물은 제주신문의 <4 3 증언>의 취재기자들이 퇴사 후 명맥을 이은
것이다. 제주신문은 제주 4 3 40주년을 맞아 1988년 3월 5일 기자 16명을 중심으로 ‘4 3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 기획취재를 시작하였다. (최낙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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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의 4 3 취재 노력과 그 결과를 학술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

역언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영철(2020)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희생당한 한 언론인의 생애’를

추적하였다. 제주신보 김호진 편집국장 등이 1948년 10월 24일 제주읍내에 살

포된 것으로 알려진 인민군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선전포고문과 호소문 또는 포

고문을 인쇄해 준 혐의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처형당하였다는 일화에 대한 기

록들의 사실 여부를 연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덕구 명의의 선전포

고문과 호소문, 포고문 △재산공비의 볼온삐라(선전삐라) △무장대 최고 지휘자

의 포고문과 담화문 △유격대의 선전(불온)삐라 등 16개 문헌을 비교, 분석하였

다. 그러면서 이덕구 명의의 ‘호소문’과 ‘포고문’ 2가지 중 ‘포고문’은 모조품이라

는 사실, 즉, 김호진 편집국장이 인쇄해준 유인물(삐라)은 일명 ‘호소문’이라는 사

실을 밝혀냈다. 또한, 김호진 편집국장 등이 처형을 당한 시기는 10월 말이 아닌

11월 25일 이후로 정정하였으며, 김호진 편집국장 등이 이덕구 명의의 호소문(삐

라)을 신문사의 시설을 이용해 인쇄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 등을 밝혀냈다. 종합

하면 “김호진 국장 등은 1948년 10월 24일 제주읍내에 뿌려진 인민군 사령관 이

덕구 명의의 호소문을 인쇄해 준 혐의로 군경당국에 체포되어 동년 11월 말경

제주여고 근방에 위치한 박성내 다리 또는 사라봉 근처에서 처형당하였다”고 사

실을 바로 잡았다. 고영철(2020)의 연구는 제주지역 언론역사 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온전한 4 3 보도 연구를 하

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처럼 4 3 보도 연구는 공통적으로 4·3 보도 실체의 접근에 한계를 보였다.

대부분 4 3 이후 현재 시점의 언론 인식 연구에 머물러 있었으며, 4 3 당시 보도

를 연구하였다기보다는 언론역사와 인물, 출판 저널리즘과 같은 우회적인 연구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결국, 4 3 당시 언론 보도를 분석한 학술연구

는 1994년에 발표된 1건뿐이며, 이마저도 양적 분석에 머물러 있어 4·3 당시 보

도와 취재 상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이미 30

년 가까이 지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언론 신문기사가 당대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언론

사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면서도, 당시 언론은 수많은 인명이 학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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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힐난하고 있다.

이관열(2003)은 4 3보도에 대하여 “한국 언론사의 불행한 출발을 알리는 시그

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방 후 한국언론이 미군정 아래에서 우리의 언론 철학

을 수립하지 못하고, 미군정 선전의 중계자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동족에 대

한 정치 세력의 엄청난 범죄에 협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한국 언론사의

큰 오점’을 남겼으며, ‘한국 언론의 정체성을 알려 주는 리트머스’로서 반면교사

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양정심(2006)은 당시 언론이 통제됨으로써 제주의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입맛

에만 맞게끔 보도되었고, 육지에서는 제주의 초토화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하였다. 이 전에는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원인과 토벌 작

전에서의 민간인 희생과 이에 대한 토벌대의 책임 등을 지적하는 기사와 르포가

실렸지만 1948년 말부터는 이에 대한 기사가 적어지고, 유격대의 공격 때문에 곤

란을 겪는 일이나, 혹은 귀순한 유격대원의 후회와 재생의 각오를 다지는 기사들

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조유정(2019)은 ‘언론보도는 역사의 초고(草稿)’라고 설명하면서도, 제주 4·3 당

시 언론은 4·3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

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왜곡과 허위로 지면을 채웠다고 하였다. 이어 당시 언론

은 민주주의 기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정치적인 선전도

구와 메신저 기능에만 충실하였다고 하였다. 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강경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는 것도 언론이라고도 지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주

4·3보도’가 한국언론의 불행한 출발이라며, 당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언

론 자료는 사실상 ‘왜곡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3이 발발한 당시 보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당

시 보도 내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장취재를 통하여 4·3 당시 기자들이

4·3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당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취재를 위

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보겠다. 이는 단 한 번도 접근해보지 못하였던

연구인 만큼, 초기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하여 4·3

보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언론학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해석

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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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임 연구

프레임 개념은 언론 분야에서 내용분석을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언론보도

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

문이다.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내용은 현실 그대로의 것이 아니며, 특정 측면을 부

각 또는 축소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게 중개된 현실(mediated reality)을

제공받게 한다는 것이다(유세경 이 석 정지인, 2012). 즉, 미디어 프레임은 구조적

으로 이슈와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미디어 프레임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유도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론을 이끌려는 속성이 전제되어 있다(이서현 고영철, 2013).

프레임 개념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의제를 제공한 고프먼(Goffman, 1974)은 프

레임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의 각 조직에 의

미를 부여할 고유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틀(framework)’이라는 용

어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더해 아이옌거(Iyengar)는 뉴스 프레임을 실증하고 효

과를 입증하였다. 텔레비전 정치 뉴스에 대한 보도방식을 주제적(thematic) 프레

임과 일화적(episodic)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64) 이처럼 ‘틀’의 방식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발전해

오면서, 언론이 어떤 측면을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이서현 고영철, 2016).

언론에 대한 프레임 연구는 기틀린(Gitlin, 1980)이 시발점이 되었다. 기틀린은

1980년 저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에서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신좌익 학생운

동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고프먼의 프레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엔트만(Entman, 1993)도 프레임을 지각된 현실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 강조하여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언론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뉴스의

틀의 평가에는 문제의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해결방안 제시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고 하였다(이민웅, 2003; 고영철, 2013). 즉, 언론이 사회 현실을 일정한

‘틀’로 재구성하여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결국 뉴스의 텍스트적

속성의 집합이지만, 그중에서도 뉴스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특성

의 집합이다. 단순히 사안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뿐 아나라, 사한의

64) 송정민·한 선(2005), 재인용,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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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이진웅 김성희, 2018).

이와 같은 프레임의 특징을 활용하여 특정 언론 이슈나 사건에 대한 ‘틀’을 짓

는 선행연구는 수없이 많다(송정민 한 선, 2005; 강철수 윤석년, 2010; 유세경 이

석 정지인, 2012; 고영철, 2013; 이서현, 2017; 이준웅, 2018; 정용복, 2020; 진명지

안가영, 2023). 예컨대, 송정민 한 선(2005)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일보와 광주일보의 5 18 관련 사진물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귀납

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는데, 광주일보는 5 18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모태로 제시하려는 ‘전국화 담론’을 반영하였고, 조선일보는 침묵과 최

소한의 인정이라는 국가담론을 반영하면서 5 18을 국소화 지역화하는 왜곡된 프

레임을 형성하였다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고영철(2013)은 프레임을 활용하여 제주도정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선정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보수성향

의 언론이 N7W재단이 처음 짜 놓은 ‘틀’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준웅 김성희(2018)는 중앙일간지의 미세먼지 보도 특징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유목을 정해놓고 뉴스프레임을 확인한

결과를 자료기반적 방법으로 구조적 주제모형(STM)을 적용하여 뉴스프레임을

추출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주제 모형을 적용한 뉴스프레임을 이

용하여 미세먼지 보도에 나타나는 주제적 프레임의 분포가 언론사에 따라 그리

고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진명지, 안가영(2023)은 코로나19 백신 이슈에 대한 신문 사설의 프레임을 연

구한 결과, 보수지에서는 백신 수급 문제를, 진보지에서는 한국 백신 접종과 관

련한 내용이 나타남을 밝혀냈다. 즉,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도

언론의 이념에 따라 선별되고 강조되는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광복 직후 육지언론의 제주 현장취재 보도 내용을 토대로, 언

론사별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주제적 프레임을 형성하여 작동하였는지 분석하였

다. 특히, 현장취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시선을 담고 있는 기사로서, 프레임

이라는 정형화된 주제로 환원하여 당시 육지언론사가 제주의 사건들을 내용을

어떻게 부각하고, 어떤 의제로 삼았는지 살펴보겠다. 특히, 현장취재 보도 프레임

연구는 거의 없어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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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946년부터 1950년까지 4 3 전후 시기, 제주를 현장취재 보도한 육

지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946년부터 1950년까지 4 3 전후 시기, 육지언론사의 제주 현장취재

보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가.

2-1. 주요 정보원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2-2. 뉴스 프레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1946년부터 1950년까지 4 3 전후 시기, 육지언론사의 현장취재는 시

기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3-1. 육지언론사는 당시 제주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였나.

3-2. 육지언론사는 당시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나.

3-3. 육지언론사는 당시 당국과 좌익세력의 상황과 입장을 각각 어떻게

묘사하였나.

2. 분석자료 선정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제주4·3평화재단의 아카이브 누리집과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누리집, 제주4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 3사건자료집-신문편(총 3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육지언론사

기자가 제주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69건을 확인하였다. 언론

사는 경향신문65), 국도신문66), 국제신문67), 동광신문68), 독립신보69), 
65) 경향신문은 1946년 10월 6일 가톨릭교계의 신문으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이 40년 전에 발행되었던
경향신문의 속간인지 아닌지 경향신문 스스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후 미군정 산하로 넘어간 정판사 사옥과 인쇄 시설을 불하받아
창간하였는데, 여기엔 미군정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강준만, 한국언론사, 2019,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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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70), 서울신문71), 자유신문72), 조선일보73), 조선중앙일보74), 한
성일보75), 현대일보76) 등 12곳이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육지언론의 제주 4 3 현장취재 보도 목록

66) 국도신문은 1948년 4월 1일 창간된 일간시사지로, 발행 겸 편집인은 이봉혁이다. 1949년 3월
9일 국제신문을 인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서 발행되었다. (윤임술, 한국신문백년지
, 1983, 577쪽)

67) 국제신문은 1948년 7월 21일 정무묵이 『민보』의 판권과 지령을 계승하여 서울 중구 소공
동에서 창간하였다. 1948년 8월 16일부터 편집인 겸 발행인 이봉구, 주필 송지영, 편집국장 정국
은으로 개편하였다. 정계의 뒷소식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재치 있는 시사평론으로 독자가 흥미
를 가지도록 기사의 취재와 편집방향을 설정하여, 상업신문으로서의 성격을 원활하게 수행하였
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성일보, 경향신문 등과 함께 5
대일간지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579쪽)

68) 동광신문은 1945년 10월 10일 전남 광주에서 광주민보로 창간되어 1946년 7월 제호가 바뀌
었다. 타블로이드 판 2면제로 발행되었으며, 발행인 겸 주간은 선미봉이 맡았다. 이 신문은 당시
한민당이 기관지로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민보라는 제호와 내용이 좌경이라 하여 문
제되었다. 이로 인해 1946년 7월 선미봉이 미군정 수사기관에 구금되고 신문은 휴간되었다. 풀려
난 뒤 선미봉은 제호를 동광신문으로 바꾸고 속간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8일에 기관지화하려
는 한민당에 의하여 좌익지라는 이유로 미군정에 의해 정간당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489쪽)

69) 독립신보는 1946년 5월 1일 서울 을지로 1가에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의 논조는 시종일관 좌
익계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극좌지의 성격을 띠었다. 1946년에는 신탁통치안을 적극 지지하
였으며, 1947년 3월 18일 자 제281호 1면 사설에서는 ‘제주도 폭동’을 ‘제주도의 궐기’로 표시하
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625쪽)

70) 동아일보는 1920년 1월 6일 중앙학교 교장 김성수를 중심으로 발행되었다. (정진석, 앞의 책, 40쪽)
71)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배설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의 계보를 잇는 신문으로,
광복 후 창간되었다. 1949년 5월 3일 정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서울신
문을 정간시켰으며 6월 20일 속간하면서 간부를 친이승만계로 바뀌었다. 서울신문의 주식의
48.8%가 귀속 재산이었으므로, 사실상 기관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진석, 앞의 책, 33쪽; 강준
만, 앞의 책 208쪽)

72) 자유신문은 1945년 10월 5알 창간한 타블로이드 형 2면의 일간신문이다. 당시, 조선인민보
와 중앙신문과 함께 수도 서울의 유력한 일간지였다 (윤임술, 앞의 책, 479쪽)

73) 조선일보는 1920년 1월 6일 자로 동아일보, 시사신문와 함께 민간지로 창간되었다. (정
진석, 앞의 책, 36쪽)

74) 1933년 2월 16일 여운형이 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한 후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
로 바꾸고, 경영을 이어갔다. (정진석, 앞의 책, 44쪽)

75) 한성일보는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주독립을 사시로 1946년 2월 26일 사장 안재
홍을 두고 창간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529-531쪽)

76) 현대일보는 1946년 3월 25일 박치우를 발행 겸 편집인으로 창간되었다. (윤임술, 앞의 책, 619쪽)

날짜 제목/내용 언론사

1 1946.12.18 신화의 세계 제주도 상(上) / 일제 침략기지였으나 지금은 평화향 서울신문

2 1946.12.18 군사시설 태무(殆無) / 제주도의 지브롤터화는 무근 / 본사 김 특파원 발전(發電) 독립신보

3 1946.12.18 동백꽃 핀 마을을 찾아 / 일제 유린과 연합군 포연 후에 백일혼과 전단의 향기
도 높다 / 제주도 기행기 독립신보

4 1946.12.18 제주답사기(상) 불요불굴 일하는 도민, 이번 대전 이후로 중요성은 가중 자유신문

5 1946.12.19 제주답사기(중) 밀수에도 딱한 서정, 도 승격에 도민은 신경과민의 기우 자유신문



- 28 -

6 1946.12.19
모리배는 여기도 도량(跳梁) / 경찰은 반동세력을 조장하고 노동자는 공장문 열
라고 외친다 / 제주도기행기 독립신보

7 1946.12.19 신화의 세계 제주도(하)
/ 천여의 악조건과 싸우는 이 섬 부녀자의 숭고한 근로정신 하(下) 서울신문

8 1946.12.20 제주도답사기(하)
요지인 까닭에 도는 풍설, 일제시대는 중요기지였으나 지금은 평화향 자유신문

9 1947.04.02 파업후의 제주도답사 현지보고 (상)
/ 도민은 우의와 향토애로 / 순경과의 새에 얽힌 미묘한 대조

경향신문

10 1947.04.03 파업후의 제주도답사 현지보고 (하)
/ 경관과 민중의 조화 필요 / 쌍방의 과민한 대치가 불행 소치

경향신문

11 1947.04.03 침울한 제주도 - 총파업 1주 후의 정세 자유신문

12 1947.04.05 피흘린 제주도 기록/검붉은 피는 아직도 땅에 원망스러이 고여있다!! 독립신보

13 1948.04.27 제주도 봉기의 진상 (1) / 전통적인 평화향에 단정 반대의 무장봉기 독립신보

14 1948.05.07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피의 제장(祭場)'으로 변모한 남해의 고도 '제주' 동아일보

15 1948.05.08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 중죄범 관대 처분 좌익세력 날로 증대 동아일보

16 1948.05.09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 5월 1일 메이데이에도 농민 참살의 비극 동아일보

17 1948.06.03 불원 진정 기대 현대일보

18 1948.06.04 제주의 밤은 죽엄의 거리 - 산란부락에는 끊임없이 총성이 은은
- 1읍 13면의 경찰지서 대부분이 피습 조선중앙일보

19 1948.06.04 제주현지보고 / 폭동습격이 접종, 살기 횡일, 일익 험악+화 한성일보

20 1948.06.05 제주도현지보고 / 전소 부락도 다수, 도로 교량은 모두 파괴 한성일보

21 1948.06.05 폐허화하는 제주 전선은 ! - 산발 도로 교량은 파괴 - 불안과 공포로 부락주민
은 전무 상태 조선중앙일보

22 1948.06.05 제주도현지 보고 / 산간부락은 소요측 세력 / 도로 교량은 모두 파괴 서울신문

23 1948.06.06
제주도사건 현지보고(3)
/ 두고도 못먹는 기아의 위협 / 농번기 들판엔 인영이 절무 조선일보

24 1948.06.06 제주도 현지보고 /보리는 익어가는데 농부의 그림자도 안보이는 들판 / 상공에
는 미군기 해안에는 미군함 조선중앙일보

25 1948.06.08 제주현지보고 /사건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 뿐! /최고지휘관 뿌 대좌
기자단에 답변 조선중앙일보

26 1948.06.09 제주현지보고 /귀순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의 양심적 행동을 호소 / 그들의 요
구는 통일정부수립 조선중앙일보

27 1948.06.09 제주도사건 현지보고(4)
/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 경비대가 말하는 인민해방군 조선일보

28 1948.06.10 제주현지보고 - 불안에 싸인 그들 - 묵묵하고 활기없다 조선중앙일보

29 1948.06.10 재선 불능 상태 / 제주선관위 재연기 요청 조선중앙일보

30 1948.06.10 제주도 현지보고 / 혈서로 귀순 거부 / 경비대가 말하는 인해군 서울신문

31 1948.06.11 제주도 현지보고 / '산사람'된 촌민 / 경비대나 경찰이 오면 '양민'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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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48.06.11 제주소요 현지보고 /조선의 축소판 /원인제거가 급선무 조선중앙일보

33 1948.06.12 제주도 현지보고 / 무장경관 8백여 / 날이 갈수록 살기 창일(漲溢) 조선중앙일보

34 1948.06.13 제주도 현지보고 / 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 조선중앙일보

35 1948.06.22 소란의 제주 시찰기/목포 일선 기자단 동광신문

36 1948.07.11 경찰 불법숙청이 급무/무력만으론 해결 불능/김(金)청장, 최(崔)대장 방침 천명 조선중앙일보

37 1948.07.11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는 울음의 바다! /죽도 살도 못하는 그들의 심경 /부락민
은 복구공사에 동원 조선중앙일보

38 1948.07.11 그 후의 제주도 현지보고 / 총성은 멈췄으나 공포 속에 잠긴 도민들 서울신문

39 1948.07.11 우색에 잠긴 도민 / 부락민 복구공사에 동원 한성일보

40 1948.07.13 그 후의 제주도 / 청년 없는 마을들, 도민의 회의감은 여전 서울신문

41 1948.07.20 동란의 제주도사건 전모/이도 부패가 원인/사설단체의 가렴주구도 성행 서울신문

42 1948.07.20 제주사건 / 경찰의 무장해제 등 소요측서 조건을 제출? 조선일보

43 1948.07.21 민의 수습/오리(汚吏) 단속/제주지사 소신 담 국제신문

44 1948.07.21 요즘 제주사태 - 아직도 불안한 정세 조선중앙일보

45 1948.07.21 경찰의 무장해제 등 제주소요 측서 제안 조선중앙일보

46 1948.07.21 인민군의 사령은 학별 출신 이승진 한성일보

47 1948.07.21 여전히 항전 계속, 사령부에는 400여 명의 폭도 수용 / 제주소요 속보 한성일보

48 1948.07.23 제주도 그 후 사태 - 유기시체 처처서 발견 조선중앙일보

49 1948.07.29 동란의 제주도 현지답사① -
"무력만으론 해결불능" - 최 국경사령관, 기자단에 역설 조선중앙일보

50 1948.07.30 동란의 제주도 현지답사② -
"산사람 요구는 경찰의 무장해제" - 김봉호 경찰청장과 일문일답 조선중앙일보

51 1948.09.26 비장한 유언 문 손 양명 /종용히 취사/박 대령 암살범 문상길 중위, 손선호 상사
총살형 목격기 서울신문

52 1949.04.10 폭도진압은 목첩(目捷)/제주서 신(申)국방장관 회견담 국도신문

53 1949.04.10 평화의 낙원 재건/국방 사회 양(兩) 장관 제주도 시찰 자유신문

54 1949.04.14 재건에 매진하자/신(申)장관 제주부녀대회서 역설 국도신문

55 1949.04.15 총성 잔잔한 제주/어부의 뱃노래 들린다 자유신문

56 1949.04.19 불안정한 도민 생활/물심양면의 구제가 긴급 자유신문

57 1949.04.21 동백꽃은 다시 피려나
/포위·고립화 작전 주효(奏効)/제1연대의 공훈은 혁혁! 국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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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간은 광복 직후부터 4 3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던 3 1절 발포사건

(1947.03.01.)과 남로당의 무장봉기(1948.04.03.), 그리고 계엄령 해제(1949.10.12.)

전후까지 한정하였다. 3 1절 발포사건 이전의 기사를 수집한 이유는 3 1사건 이

전의 제주 민생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데다, 3 1절 발포사건과 남로당

무장봉기가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

이다. 실제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에서도 일본군의 항복과 철수,

귀환 인구의 급증, 미군정의 선포, 도제 실시,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등의 사건

을 먼저 언급하면서 4·3의 발발 배경을 논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4·3이 발발한 1948년 4월에 앞서 광복 직후의 현장취재 보도를 연구하면서, 당시

육지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겠다.

58 1949.04.22 동백꽃은 다시 피려나
/귀순폭도 날로 증가!/성명없는 입후보 광고도 이경(異景) 국도신문

59 1949.04.23 동백꽃은 다시 피려나
/유명한 관음사도 소실/도민의 재건열 날로 고조

국도신문

60 1949.06.25 제주도포로가 말하는 최근 심경/기자대담 경향신문

61 1949.06.25 “양민 살상은 거북한 일” / 감정적 동기였고 이젠 꿈에서 깬것같다/4 3사건 막후
배문! 경향신문

62 1949.06.28 제주도의 요즘 모습 / 인구 감소 3만여 / 주택은 2만여 호 소실 조선중앙일보

63 1949.06.28 제주도 현지보고(1)
/ 폐허속에 우마(牛馬)가 방황 / 아동들 애국가는 평화의 상징 경향신문

64 1949.06.29 제주도 현지보고(2)
/ 선무로 8,000여 명이 귀순 / 군작전 목표를 3단계로 구별

경향신문

65 1949.06.30 제주도 현지보고(3)
/ 뒷수습을 든든히 하라 / 재건에 기백(氣魄)이 있는 인물이 필요 경향신문

66 1949.09.01 변모한 제주 3다/10만 재민의 구호 긴급 서울신문

67 1949.09.01 동란에서 재건으로 그 후의 제주도 모습 조선중앙일보

68 1950.02.16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제주도민의 모습
/ 허물어진 옛터에 내 삶의 새로운 건설보(建設譜) 한성일보

69 1950.02.17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제주도민의 모습
/ 부모 잃은 고독한 어린이 세대 / 시급한 구호대책 긴요 한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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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먼저, 본 연구는 시기별 특징을 찾기 위하여 육지언론이 제주 현장취재를 감행

하였던 시기를 나누었다. 그 기준은 미군정 자료와 당시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언

론사별 정치적 성향 변화에 따랐다. 시기별 정치적 성향과 수집된 분석자료의 시

기를 비교하면서 ‘1946년대’, ‘1947년대’, ‘1948년대 이후’까지 3가지로 시기를 구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 현장취재를 감행한 육지 언론사들의 시기별 정치적 성

향과 변화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4 3 관련 보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대상은 정보원과 기사 내용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시걸(Sigal, 1973)

은 뉴스에 대하여 “무엇이 발생하였는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이 발생하였다

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라고 한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보원이 제공한 말이

나 자료를 이용한 것이 뉴스라는 것이다. 그만큼 정보원은 기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 기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조 박, 2021). 그

리고, 동일한 이슈나 사건에서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사 태도나 프

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이서현 고영철,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사에 언

급된 정보원을 ‘주(主) 정보원 유형’과 ‘부(副) 정보원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며,

기사의 방향과 의도를 추적해보겠다. 그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표 5>정보원 유형

4 3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4 3은 20

세기 중반인 1948년 냉전의 기점에서 정점을 찍은 세계적인 학살 사건으로서, 이

유형 내용

1 당국 관계자 미군정,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관계자

2 좌익세력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등 사건 관계자

3 일반 도민 일반 제주도민과 희생자

4 기타 변호사 등 가해 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5 없음 정보원이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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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은 무시되었

고, 이데올로기를 중심에 놓은 마녀사냥은 무고한 제주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겼

다.77) 다만, 연구를 위하여 대립 구도에 있는 사건 당사자들을 나눠 구분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은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을 선택한 최근에는 조사

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4 3 진상조사 초기에는 ‘가해자별 현황’을 통하여 대립 구도

에 있는 무리의 피해 건수와 비율은 집계했다. 그 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4 3 당시 가해자별 현황 조사

본 연구에서는 <표 6>을 인용하여 정보원의 분석 유형을 ‘당국 관계자’, ‘좌익

세력’, ‘일반 도민’, ‘기타’, ‘없음’으로 나눴다. ‘당국 관계자’는 광복 후 국내에 주

둔하였던 미군과 검찰, 경찰 등과 같은 정부 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였다. 일명, 좌

익세력인 남로당을 잡는 토벌대와 우익세력들을 ‘당국 관계자’에 담았다. ‘좌익세

력’으로는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조직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일반 도민’은

‘좌익세력’이나 ‘당국 관계자’가 아닌 일반 제주도민이며, ‘기타’는 육지에서 온 변

호사 등 그 밖의 인물이다. 정보원을 밝히지 않거나, 유추하기 어려운 기사일 때

는 ‘없음’으로 선별하였다.

정보원 분석은 4 3 당시 현장취재 기사에서 정보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에 따라, 가장 먼저 언급한 정보원을 ‘주(主) 정보원’, 그 다음에 언급된 정보원은

‘부(副) 정보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기사작성 방식은 5W1H에 따른

77) 박성우(2021.06.25.) “냉전시대, 세계적인 학살 역사…“4 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냐(박태균 서울
대학교 국제대학교 원장)””,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873)

목록
내용

토벌대 무장대 기타 분류 불능

1 1960년 국회
양민학살신고서

합계 10,277명 1,353명 209명¹⁾ 40명

비율 84.0% 11.1% 1.7% 3.3%

2 제주4 3사건위원회
신고서(2000-2001년)

합계 10,955명²⁾ 1,764명³⁾ 43명⁴⁾ 1,266명

비율 78.1% 12.6% 0.3% 9.0%

1)아사, 병사, 자살 등 포함
2)경찰 군인 서청 자경대 응원대 민보단 등이 포함됨
3)무장대 유격대 자위대 인민군 폭도 공비 괴한 등이 포함
4)자살 주민 정체불명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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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피라미드 방식이다. 역피라미드 방식은 중요한 사건을 가장 첫 번째 단락에 표

상되도록 하고, 중요성이 그다음인 정보를 나열한다(Tuchman, 1972).78) 이에 따

라 언급된 순에 따라 중요도를 매겨 ‘주 정보원’과 ‘부 정보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현장기사의 유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8가지 프레임 유목을 추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4 3 당시 현장취재보도 관련 뉴스 프레임 유형

본 연구의 프레임 분류는 전체 기사를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귀납적 방법은 이미 검증된 프레임 방식을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된 상태로 사용

하는 연역적 접근방식과는 반대의 연구방법이다. 즉. 귀납적 방법은 프레임에 대

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뉴스 보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프레임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다(유세경 이 석 정지인, 2012; 정용복, 2020). 본 연구에서

는 각 현장취재 기사의 프레임을 찾기 위하여 모든 기사를 읽고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와 리드문, 본문에서의 맥락 등을 분석하여 프레임을 개념화하였다. 그 결

과, ‘자연 인문환경 소개’와 ‘사건 개요 전달’, ‘좌익세력 비판’, ‘당국 비판’, ‘좌익세

력 대변’, ‘당국 대변’, ‘도민 연민’, ‘당국 찬양’ 등 8가지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자연 인문환경 소개’ 프레임은 제주 현지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아 역사적, 생

78) 김소희(2014). 재인용, 9쪽

유형 내용

1 자연 인문환경 소개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
역사적, 생활 환경적, 문화적으로 처한 제주 현지 사정 단순 전달

2 사건 개요 전달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
사건의 발발 원인과 상황, 분석 내용을 단순 전달

3 좌익세력 비판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등의 폭력 행위 비판

4 당국 비판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군경의 과도한 진압 비판

5 좌익세력 대변 사건에 대한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등
좌익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

6 당국 대변 사건에 대한 당국 관계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

7 도민 연민 여러 사건에 의한 침탈과 폭력에 따른 도민 연민을 담은 내용

8 당국 찬양 당국의 토벌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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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환경적, 문화적으로 처한 제주의 현지 사정을 감성적인 어휘를 사용해 독자에

게 단순 전하는 것이다. 예로, 제주를 “신화의 세계”, “평화향”, “동백꽃 핀 마을”

등으로 묘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은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고, 원인을 분석한 기사로 나눴다. “쌍방의 과민한 대

치가 불행 소지”, “1읍 13면의 경찰지서 대부분이 피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좌익세력 비판’과 ‘당국 비판’ 프레임은 상호 배타적인 프레임이다. ‘좌익세력

비판’은 남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와 같은 좌익세력의 행위를 문제 삼고 비판하

는 내용이다. ‘당국 비판’ 프레임은 이와 반대로 광복 이후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과도한 폭력과 진압 행태를 꼬집는 내용이다. “폭동습격이 접종, 살기 횡일, 일익

험악화”는 ‘좌익세력 비판’ 프레임이며, “경찰은 반동세력을 조장하고”와 같은 어

휘 사용은 ‘당국 비판’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좌익세력 대변’과 ‘당국 대변’의 프

레임 역시 상호 배타적인 유목이다. 예컨대 “그들이 요구는 통일정부수립”은 좌익

세력의 입장을 전하는 프레임, “사건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은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프레임으로 나누었다. ‘도민 연민’ 프레임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여

러 사건에 의해 무고한 희생에 대한 연민의 심경을 담은 기사를 분류한 것이다.

“불안과 공포로 부락주민은 전무 상태”, “두고도 못 먹는 기아의 위협”, “부모 잃

은 고독한 어린이 세상”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당국 찬양’ 프레임은 당국의

토벌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유목이다. “포위 고

립화 작전 주효, 제2연대의 공훈은 혁혁!” 등이다.

특히, 육지언론은 기사를 통하여 제주 현지 사정과 사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복합적이며, 취재 대상에 따라서도 인식이 미세하게 변화함에 따라, 주 프레임과

부 프레임으로 유목을 나눠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 프레임은 기사의 제목에 대한

분석이며, 부 프레임은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리버스(rivers, 1964)는 ‘기사

제목’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을 압축해 스토리를 전해주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뉴스의 중요도를 등급화하고, 신문을 매력 있게 만드

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기사 제목 자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정

형화하는 정신적 구조물의 역할을 한다. 또, 신문제작 과정에서 ‘기사 제목’은 신

문사의 논조를 조율하는 기회로 간주되고, 특정사안에 대한 제목의 논조와 쟁점

제시 방식은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신문의 정치적 관점과 태도를 읽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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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될 수 있다(고영철,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기사 제목’을 분

석대상으로 잡았다. 부 프레임의 유목은 주 프레임과 같으며, 리드문과 본문에서

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제목이 ‘주제’라면, 리드문 또는 본문은 주제를 뒷받침하

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목이 전체 사건 분위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

다면, 본분은 사건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

다. 신문기사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목적 아래 묶일 수

있는 여러 텍스트가 모인 ‘텍스트코스모스’이고, 신문기사의 궁극적 기능이 ‘제보’

이기 때문이다(이재원, 2008). 이에 기사의 주제인 ‘제목’과 맥락인 ‘기사의 리드

문 또는 본문 내용’을 주 프레임과 부 프레임으로 동시 살펴봄으로써, 기사를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분석 유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박사 과정 대학원생 1명이 참여하여, 69

건의 기사 중 11건(15.9%)의 기사를 대상으로 정보원과 기사 본문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홀스티(Holsti)의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정보원의 ‘주 유형’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부 유형’은 0.9였다. 또, 기사 내용에

대한 프레임 중 주 프레임은 0.8, 부 프레임은 0.8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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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육지언론사 정치적 성향 및 보도 비교

1)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육지언론사 12곳에서 보도된 69건의 기사다.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7건과 국도신문 5건, 국제신문 1건, 독립신보 5건, 동광신문
1건, 동아일보 3건, 서울신문 10건, 자유신문 7건, 조선일보 3건, 조선중
앙일보 19건, 한성일보 7건, 현대일보 1건 등이다. 69건의 현장기사 내용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연구하기 전, 1945년부터 4 3 계엄령 해제 전까지의 언론사

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민 관 기

관에서 이들 육지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실제 보도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연구 시기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이듬해인 1946년부터, 제주

4 3의 현장을 보도한 기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1950년까지다. 이 시기 언론은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만큼이나 혼돈, 그 자체였다.

미군정 하지 사령관은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한 이틀 후인 11일 한국인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공표하였으며, 한 달 후인 10월 30

일에는 미군정 법령 제19호 5조(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통하여 발표를 제도

화하였다. 또한, 9월 22일에는 아놀드 군정장관이 일제의 악법이었던 「출판법」

을 포함한 12개의 법률을 폐기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구한국 정부가 제정하였던

「광무신문지법」은 그대로 존속되면서, 미군정 말기부터 건국 후 자유당 정권에

이르는 시기 언론 통제와 탄압의 모법(母法)의 구실을 하였다.79)

미군정의 통치 기간인 3년은 한반도뿐 아니라, 한국언론의 발전 방향과 틀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좌익, 우익주도의 언론계가 등장하였고, 언론

사이에서도 이데올로기 대립이 나타났다.

79) 백선기, 한국언론보도의 기호학 1997, 33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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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정국을 주도한 것은 좌익세력이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을 결성해 정국을 주도하였다. 반면, 우익세력들은 일

제 치하에서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왔기에 해방 직후의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건준은 1945년 8월 16일 총독부의 우리말 기관지 매일신보를 접수하여 解放
日報(이하 해방일보)를 창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잔존해 있던 일본군에 의하여

17일 다시 탈취되었다. 건준은 방송국도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일본군에 의

해 저지되었다. 좌익계열은 9월 8일 건준과 인민공화국 지지를 선언한 조선인민
보가 창간된 것을 필두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해방일보와 중앙
신문 등이 창간하면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익 계열도 미군의 진

주와 함께 동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6일에는 한민당이 결성되었고,

9월 22일 민중일보가 창간된 후 동신일보, 자유신, 신조선 등이 창간되

었다. 하지만, 좌익계열의 신문을 능가하진 못하였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간되

었던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3일 복간되었으며, 이어 동아일보도 12월 1일

에 복간되었다80)

<표 8>은 미군정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1946년 10월 30일의 전국 정기간행물

발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81) 서울의 집중도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

서 표출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결과적으로 여러

언론사가 생겨나면서 이념 투쟁도 과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표 8>미군정기 정기간행물 현황(1946. 10. 30. 현재)

80) 채 백 한국 언론사, 2015, 257쪽.
81) 채 백, 앞의 책, 259쪽; 김영희(2009)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 1880-1980, 커뮤니케
이션 북스, 158쪽

일간 주간 월간, 기타
정기간행물 전체

서울
종수 39 62 101 202

발행부수 757,420 489,050 478,700 1,725,170

부산
종수 8 5 5 18

발행부수 32,225 2,175 30,450 64,850

대구
종수 6 4 5 15

발행부수 71,100 2,525 13,100 86,725

경상 종수 2 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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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행한 1947년판 조선연감에서는 신문 소재지별 언론사를 살펴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부터 발행해 온 기존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외
에도 새로운 신문이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82) 그 내용은 <표 9>에 있다.

<표 9>1946년 현재 남한의 일간신문(통신 포함)의 현황 (※허가번호 순)

82) 신상준, 앞의 책, 222-223쪽; 조선통신사 편(1946) 1947년판 조선연감, 1946. 238-286쪽. 인용

발행부수 10,520 900 3,500 149,200

전라
종수 8 1 5 14

발행부수 91,100 불명 2,180 93,280

충청
종수 2 1 1 4

발행부수 40,000 300 불명 4,300

경기
종수 2 2 5 9

발행부수 12,000 6,000 9,000 27,000

기타
종수 1(춘천) 1(제주)

발행부수 1,225 220

전체
종수 68 79 127 274

발행부수 1,015,590 501,170 536,930 2,053,690

도별 신문명(소재지)

경기도

한성일보(서울), 공업신문(서울), 산업경제통신(서울), 민주일보(서울), 조선일보(서
울), 실업경제일보(서울), 동아일보(서울), 서울타임스(서울), 가정신문(서울), 공립통
신(서울), 산업경제신문(서울), 중외신보(서울), 경향신문(서울), 서울신문(서울), 경제
통신(서울), 독립신보(서울), 자유신문(서울), 합동통신(서울), 수산경제신문(서울), 대
한독립신문(서울), 조선통신(서울), 중앙경제통신(서울), 국제일보(서울), 대동신문(서
울), 조선상공통신(서울), 경민신문(서울), 해방통신(서울), 부녀신문(서울), 민중일보
(서울), 중앙통신(서울), 현대일보(서울), 조선인민보(서울), 중앙신문(서울), 제삼특보
(서울), 중앙경제신문(서울), 인천신문(인천), 대중일보(인천)

강원도 강원일보(춘천)

충청북도 국민일보(청주)

충정남도 동방신문(대전)

전라북도 전북신문(군산), 전라민보(전주), 군산민보(군산), 남선신문(군산)

전라남도 조선중보(광주), 호남통신(광주), 전남신문(순천), 호남신문(광주), 대중신문(여수), 목
포신문(목포)

경상북도 경북신문(대구), 영남일보(대구), 민성일보(대구), 대구타임스(대구), 남선경제신문(대
구), 여성일보(대구), 상주일보(상주)

경상남도
대중신문(부산), 인민해방신문(부산), 부산정보(부산), 부산매일신문(부산), 민주중보
(부산), 조선일신문(부산), 자유민보(부산), 부산신문(부산), 신한일보(부산), 고려통신
(부산), 경남일보(진주), 부산일보(부산)

황해도 웅진일보(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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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전의 언론이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던 때가

많았던 것처럼, 해방 이후의 언론 역시 정치 권력과의 마찰 또는 대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련과 굴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언론에 간섭 없는 언론자유

를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미국과는 다른 전통과 정치구조, 사회상황의 미숙, 좌우

대립이라는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고, 제한도 없는 언론자유의

허용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언론의 자유가 보

장된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상은 퇴색되고, 당국의 언론통제와 신문 발행의

억제, 언론인 구속 등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83)

정치적, 이념적 성향별 언론사를 분류하는 자료도 일부 남아있다. 미군정의

1946년 5월 29일 자 정보참모부주간요약서 에는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1)극좌

익으로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를, (2)좌익으로 서울신문과 자유신문, 중
앙신문, 독립신보, 현대일보를, (3)중도신문으로 중외신보와 서울타임스
(영문)를, (4)극우익으로 대동신문과 동아일보 및 가정신문을, (5)우익으
로 산성일보와 조선일보, 세계일보, 민주일보를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표 10>84)과 같다.

<표 10>1946년 5월 29일 발행한 미군정의 언론사 이념적 성향 분류 자료

1947년 하반기 기준의 언론의 경향 분석한 자료도 있다.85) 1947년 9월 미군정

83) 정진석, 인물 한국 언론사, 1995, 349-350쪽.
84) 신상준 제주도4 3사건 Ⅱ, 2000, 192-195쪽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37, 29 May 1946, Incl # 3(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8, 15 January 1946, Incl # 2, 및 No. 31, 17 April 1946, Incl # 4 참조).

85) 최 준, 신보판-한국신문사, 1990, 347-348쪽.

성향 언론사 성향 언론사

극좌익
해방일보

중도
중외신보

조선인민보 서울타임스(영문)

좌익

서울신문
극우익

대동신문
자유신문 동아일보
중앙신문 가정신문
독립신보

우익

산성일보
현대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민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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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월보(1947년 9월 제24호)’와 김용중 주재 조선사정협회지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1947년 11월호)를 참고로 재작성한 표<표 11>이다.

<표 11>1947년 하반기 기준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또한, 1948년 당시 남한의 대표적 신문 11개의 발행 부수를 확인하면 <표 12>

와 같다.86) <표 12>는 미군정이 1946년 5월 29일 공포한 군정 법령 제88호 ‘신

86) 신상준, 앞의 책, 195쪽

신문명
발행부수 정치적 성향

미군정 조선 사정 미군정 조선 사정

1 경향신문 61,300 62,000 중립 중간노선

2 서울신문 52,000 52,000 중립 중립

3 동아일보 43,000 43,000 우익 극우

4 자유신문 40,000 40,000 중립 중립

5 조선일보 35,000 25,000 중립 우익

6 독립신보 25,000 40,000 좌익 극좌

7 노력인민 - 32,000 - 극좌

8 현대일보 25,000 25,000 중립 극우

9 광명일보 - 25,000 - 좌익

10 한성일보 23,000 24,000 우익 우익

11 대동신문 13,000 23,000 우익 우익

12 민주일보 - 20,000 - 우익

13 중외일보 - 20,000 - 좌익

14 민중일보 12,000 12,000 우익 극우

15 중앙신문 10,000 10,000 중립 중립

16 독립신문 6,000 6,000 우익 극우

17 세기일보 6,000 6,000 중립 중간노선

18 우리신문 - 5,000 - 중간노선

19 민중 - 4,000 - 좌익

20 조선중앙일보 2,000 2,500 좌익 중간노선

21 문화일보 - 2,500 - 좌익

22 수산경제신문 1,000 - 중립 -

23 공업신문 4,000 - 중립 -

24 가족신문 2,000 - 우익 -

25 서울타임스 12,000 -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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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의 이후 통계로서, 광복 초기 좌익계열 신문

이 우세하였던 것과 비교해 전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건 우익 또는

우익 신문의 발행 부수가 좌익계열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46년 우

익지로 분류되던 세계일보가 1948년 좌익지로 변화하였고, 1946년 중도였던 
서울타임스가 1948년 좌익으로 성향이 새롭게 분류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1948년 8월 현재 남한의 대표적 신문(11개)의 발행부수와 정치적 성향

위의 <표 8>부터 <표 12>까지 결과를 근거하여 분석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언론사 12곳 중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
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9곳의 정치적 성향

과 이념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13>87)에 있다.

87) 1974년대 언론사별 논조 및 정치적 성향은 ‘미군정’이 아닌 김용중(1898-1975)이 제작에 참여
한 조선사정협회지 한국의 소리를 따랐다. ‘미군정’이 분석한 정치적 성향과 한국의 소리가
분석한 정치적 성향은 각기 달랐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제작한 한국의 소리가 더 신
뢰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김용중은 일제강점기 때 미국으로 이주하
여 대한인국민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20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한겨레신문사,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Ⅲ, 1992, 213-220쪽

신문명 정치적 성향 발행부수 최초발행일 비고

1 동아일보 온건우익 6만 부 1945. 12. 1.

2 경향신문 우익 7만 1,000부 1946. 10. 6.

3 한성신문 온건우익 2만 6,500부 1946. 2. 26.

4 조선일보 온건우익 5만 8,000부 1946. 2. 26.

5 서울신문 온건우익 7만 6,000부 1945. 10. 20.

6 자유신문 온건우익 5만 부 1945. 11. 20.

7 평화일보 극우익 1만 5,000부 1945. 10. 5.

8 세계일보 좌익 1만 6,000부

9 조선중앙일보 좌익 1만 5,000부 1947. 2. 14.

10 서울타임스 좌익 3천 부 1645. 9. 5. 영문자신문

11 독립신보 공산주의 2천 부 1946. 5. 1. 현재 주간, 곧
일간전환예정

※출처 :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4, July- August 1948,
Part VI, Section 3,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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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언론사별 논조 및 정치적 성향 변화

<표 8>부터 <표 12>까지 자료에서는 국도신문과 국제신문, 동광신문 3
곳에 대한 분류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창간 당시 편집방침과 발행인의 활동에

서 그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제신문은 1948년 7월 21일 정무묵이 민보의 판권과 지령을 계승해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창간한 신문이다. 정계의 뒷 소식을 취재하여 보도했으며, 상업

신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 공산계열을 비호하거나 찬동하는 편파적

경향을 나타내었고, 1949년 3월 4일 ‘경북 폭동사건에 경북지사 가담’이라는 기사

를 원인으로 기자들이 구속되고, 1949년 3월 5일 발행 취소 처분을 당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 17일 이봉혁이 국제신문을 인수하고 국도신문을 발행하였다.

서울에서 발행되었다가, 경영난으로 자유당 간부당원이었던 김장성이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편집방침이 극우의 성향을 띠게 된다. 반공 투쟁을 목표로 하는 자유

당 기관지가 된 것이다.88)

동광신문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광주에서 광주민보로 창간되었

다가 1946년 7월 제호를 바꾸었다. 당시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기관지로 인

수하려고 하였으나, ‘민보’라는 이름이 좌경시 되어 발행인인 선미봉이 미군정 수

사기관에 구금되고 신문이 휴간되는 일이 있었다. 결국, 동광신문을 기관지화

하려는 한민당의 공작 끝에 한민당 간부 고광부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89)

즉, 동광신문은 우익지로 볼 수 있다.
88) 윤임술, 앞의 책, 579쪽
89) 윤임술, 앞의 책, 489쪽

언론사
정치적 성향 변화

언론사
정치적 성향 변화

1946년 1947년 1948년- 1946년 1947년 1948년-

경향신문 - 중립 우익 서울신문 좌익 중립 온건우익

국도신문 - - 극우 자유신문 좌익 중립 온건우익

국제신문 - - 좌익 조선일보 우익 중립 온건우익

독립신보 좌익 좌익 공산주의 조선중앙일보 - 좌익 좌익

동광신문 우익 우익 우익 한성일보 - 우익 온건우익

동아일보 극우익 우익 온건우익 현대일보 좌익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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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시기별 보도 차이

<표 13>을 보면, 1년 사이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영향이 없는 1949년 창간한 국도신문과 일관된 정치적 성향을 유

지해온 조선중앙일보, 국제신문, 동광신문를 제외하고 8개 언론사를 대상

으로 언론사의 시기별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해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미세한 변화를 보인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독립신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등 5곳이었다. 동아일보는 광

복 직후 ‘극우익’이었다가, 제주 3 1절 발포 사건 때 ‘우익’으로, 4 3 발발 이후

‘온건우익’으로 옮겼다. 조선일보는 같은 시기 ‘우익’에서 ‘중립’으로, 또 ‘온건우

익’으로 변화하였다. 독립신보는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좌익’으로 분류되었다

가, 1948년부터 ‘공산주의’로 바뀌었다. 한성일보는 1947년에 ‘우익’이었다가

1948년 ‘온건 우익’으로 분류되었다. 현대일보도 1946년에 ‘좌익’에서 1948년

‘중립’으로 변화하였다.

정치적 성향이 크게 변화한 언론사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자유신문 3
곳이다. 서울신문과 자유신문은 ‘좌익’에서 ‘중립’이 되었다가 ‘온건우익’으로

전향되었다. 경향신문은 1947년 ‘중립’ 성향에서 4 3이 발발한 이후 ‘우익’ 성향

으로 전향되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보인 시기별로 육지언론사 현장보도 기사를 언론

사별, 건수별, 정치적 성향별 현황을 나눠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시기별 육지언론사 현황

시기 언론사(건수, 정치적 성향) 종합

1기
(1946년)

서울신문(2건, 좌익), 독립신보(3건, 좌익), 자유
신문(3건, 좌익)

좌익 성향의 3개 언론사에서
8건 현장기사 보도

2기
(1947년)

경향신문(2건, 중립), 자유신문(1건, 중립), 독립
신보(1건, 좌익)

중립 성향 2개, 좌익성향 1개
언론사에서 4건의 현장기사

보도

3기
(1948년-)

경향신문(5건, 우익), 자유신문(4건, 온건우익), 
독립신보(1건, 공산주의), 동아일보(3건, 온건우익),
조선중앙일보(19건, 좌익), 한성일보(7건, 온건우

극우 성향 1개, 온건우익
성향 5개, 우익 성향 1개,
좌익 성향 1개,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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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별 보도 분석

<표 14>를 보면, 1기에서는 좌익 성향의 언론사에서 제주 현장취재가 확인되

었다. 총 8건의 기사로서, 1개 언론사당 2-3회의 연속보도를 진행하였다. 광복 직

후, 좌익계열의 언론이 대세였고, 미군정이 1945년 10월 30일 미군정 법령 제19

호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었던 시기였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의 민심은 흉흉하였다. 1945년 8월 광복은 이뤘지만, 도내 경기는 도

민들의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1945년 11월 10일 미군정이 제주에 입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도민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소문도 돌았다. “제주도를 동양의 지브롤터라고 하고 미국이 요새화한다

는 설90)”이다. 이 설은 시사평론가 화이트씨가 1946년 10월 21일 자 뉴욕 AP보

도를 통하여 “조선 제주도는 자차 북부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지브롤타화 할 가

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국내 언론사가 보도91)하면서 국내에 퍼졌다.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남단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영국의 속령이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품은 지브롤터는 영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함이

상시배치되었던 지역92)이다. 즉, 제주를 지브롤터처럼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 언론을 통하여 전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주

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1945년 8 15 종전 직전의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

다. 제2차 세계대전 격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제주도는 뜻하지 않게 일본군에

게는 본토사수를 위한 ‘최후 보루’로, 전쟁 상대인 미국군에게는 일본으로 진격하

기 위하여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는 섬’으로 부각된 것이다.93)

이 시기 현장취재 기사를 보면, 이 ‘제주를 동양의 지브롤타화 설’에 대한 우려

를 표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주 현지를 오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

90) 자유신문, 1946.12.18
91) 자유신문. 1946.10.22.
92) 나무위키 참조. (namu.wiki/w/%EC%A7%80%EB%B8%8C%EB%A1%A4%ED%84%B0)
9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앞의 책. 58쪽

익), 조선일보(3건, 온건우익), 서울신문(8건, 온건
우익), 국도신문(5건, 극우), 동광신문(1건, 우익)
, 현대일보(1건, 미확인), 국제신문(1건, 좌익)

성향 1개 등 9개 언론사에서
57건의 현장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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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 취재는 당국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94). 여기서 ‘당국’은

미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미군정은 해방 후 한반도 이남을 점

령하고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1947년대인 2기에서는 중립 성향의 2개, 좌익 성향의 1개 언론사에서 4건의 현

장기사 보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의 기사 2건과 
자유신문 공립 특파원 발 1건, 독립신보의 고(高) 본사 특파원 발 1건이 확인

되었다. 경향신문은 ‘파업 후의 제주도 답사 현지보고’라는 문패로 2건의 기획

기사는 이틀 동안 연이어 보도하였다. 자유신문은 ‘침울한 제주도- 총파업 1주

후의 정세’라는 제목으로 현장취재 기사를 실었다. 독립신보 는 ‘피흘린 제주도

기록/검붉은 피는 아직도 땅에 원망스러이 고여있다!!’라는 제목의 현장취재를 지

면에 선보였다.

당시 제주에는 경찰이 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무고한 시민들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식날 도민 6명이 사망하

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3·1 발포사건이다. 경찰이 시위군중을 향해 총을 쏜 사

건으로, 3·1 발포사건은 제주4·3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희생자 대부

분이 구경하던 일반 주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온 도민이 분노하였다. 희생자

중에는 젖먹이를 안은 젊은 엄마도 있었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

경(反警)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 전개되었

다.95) 하지만 이 시기 현장취재 보도가 단 4건만 확인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체감도와 육지언론의 관심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3기는 제주 4 3이 발발한 직후인 1948년 4월 이후의 현장기사들이다. 1950년 2

월까지 9개 언론사에서 57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만큼, 4 3의 발발과 그로부터

이어진 학살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 10 총선 반대와 그에 따른 봉기

등에 대한 육지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좌익, 우익과 같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11개 언론사에서 57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시기별로 가장 많은 현장 보

도 횟수를 보였다.

94) 자유신문. 1946.12.18.
9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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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취재 보도의 내용분석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보원 유형과 뉴스 프레임에 차이가 있을까.

먼저, 정보원 유형에 따라 시기와 언론사를 구분하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분석의 목적은 양적인 횟수를 확인하기 위

함이므로, 주 정보원과 부 정보원의 유형을 모두 더하였다.

<표 15> 시기별 정보원 유형 분석 (건)

<표 15>를 보면, 정보원을 밝히지 않은 ‘없음(53건)’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당

국 관계자(47건)’ 비중이 다음으로 많았고, ‘도민(27건)’과 ‘좌익세력(8건)’, ‘기타(3

건)’이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기에서는 ‘당국 관계자(6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2기는 ‘일

반도민(6건)’, 3기는 ‘당국 관계자(41건)’가 시기별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당국

의 감시로 인터뷰가 힘들었던 좌익세력에 대한 인터뷰도 매우 적지만, 1기 2건,

3기 6건이 확인되었다. 단, 2기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

언론사별 정보원의 차이도 살폈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주 정보원’과 ‘부 정보원’이 분석되었으며, 첫 번째 연구결과로 기사 내용에서 가

장 먼저 언급된 ‘주 정보원’을 먼저 살펴보겠다.

<표 16>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분석 (건(%))

1기 (1946년) 2기 (1947년) 3기(1948년-) 전체

당국 관계자 6 41 47

좌익세력 2 6 8

일반 도민 4 6 17 27

기타 3 3

없음 4 2 47 53

전체 16 8 114 138

경향
신문

국도
신문

국제
신문

동광
신문

독립
신보

동아
일보

서울
신문

자유
신문

조선
일보

조선
중앙
일보

한성
일보

현대
일보 종합

당국
관계자 주정보원 3

(42.9)
4
(80.0)

1
(100.0)

1
(100.0)

1
(20.0)

1
(33.3)

3
(30.0)

5
(71.4)

1
(33.3)

9
(47.4)

3
(42.9)

1
(100.0)

33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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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서 보듯, ‘주 정보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당국 관계자’의 인용이 33건

(47.8%)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육지언론 기자들이 제주 현장취재를 위한 경

제적, 환경적 지원을 제공한 당국 관계자를 정보원으로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

운 결과로 보인다. 기자들은 당국 관계자들이 생산한 자료에 가까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덕분에 좌익계열보다 당국 관계자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

씬 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1948년 5월 9일 동아일보에는 “하오 2시 반. 10여

명의 폭도가 오라리를 습격 중이라는 정보를 접한 제주검찰청 박근용 부청장은

(중략) 기자의 동행도 허락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948년 6월 5일 자 한성
일보와 조선중앙일보, 서울신문에는 “현지 시찰기자단 일행은 (중략) 국방

경비대 장교의 안내로 교전지구를 거쳐 피해 당한 부락을 시찰하였다”고 밝혔다.

1949년 4월 19일 자유신문은 “함 연대장의 안내로 선무공작대 위문단과 한라

산 주둔 부대로 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949년 9월 1일 서울신문은 “기자는

부정보원 0
(0.0)

3
(60.0)

0
(0.0)

0
(0.0)

0
(0.0)

1
(33.3)

2
(20.0)

3
(42.9)

0
(0.0)

4
(21.1)

0
(0.0)

1
(100.0)

14
(20.3)

좌익세력
주정보원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9)

부정보원 2
(28.6)

1
(20.0)

0
(0.0)

0
(0.0)

1
(20.0)

0
(0.0)

0
(0.0)

2
(28.6)

0
(0.0)

0
(0.0)

0
(0.0)

0
(0.0)

6
(8.7)

일반도민

주정보원 1
(14.3)

1
(20.0)

0
(0.0)

0
(0.0)

2
(40.0)

0
(0.0)

4
(40.0)

2
(28.6)

0
(0.0)

4
(21.1)

2
(28.6)

0
(0.0)

16
(23.2)

부정보원 1
(14.3)

1
(20.0)

0
(0.0)

1
(100.0)

2
(40.0)

0
(0.0)

2
(20.0)

1
(14.3)

0
(0.0)

3
(15.8)

0
(0.0)

0
(0.0)

11
(15.9)

기타

주정보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5.3)

0
(0.0)

0
(0.0)

2
(2,9)

부정보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1
(1.4)

없음
주정보원 1

(14.3)
0
(0.0)

0
(0.0)

0
(0.0)

2
(40.0)

2
(66.7)

2
(20.0)

0
(0.0)

2
(66.7)

5
(26.3)

2
(28.6)

0
(0.0)

16
(23.2)

부정보원 4
(57.1)

0
(0.0)

1
(100.0)

0
(0.0)

2
(40.0)

2
(66.7)

6
(60.0)

1
(14.3)

3
(100.0)

11
(57.9)

7
(100.0)

0
(0.0)

37
(53.6)

주 정보원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9
(100.0)

부 정보원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9
(100.0)

주 정보원 : x²=40.214, df=44, p<0.635
부 정보원 : x²=47.704, df=44, p<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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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양일에 걸쳐 장 내무차관 일행과 함께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혹독한 동

란을 겪은 제주도를 일주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군정의 엄중한 언론 통제 상황도 한몫하였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

다. 그리고, ‘일반도민(16건, 23.2%)’을 인용하거나, 정보원을 표기하지 않은 ‘없음

(16건, 2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언론사에서 ‘당국 관계자’를 정보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

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극우

신문이었던 국도신문(4건, 80.0%)는 물론,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던 독립신보
(1건, 20.0%)까지 예외는 없었다. 앞서 말하였듯, 기자들은 좌익세력이나 일반

도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재가 쉬운 군·경 등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좌익세력’을 ‘주 정보원’으로 인용한 사례는 경향신문
(2건, 28.6건)뿐이었다. 1949년 6월 25일 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부조직

부장인 김양근 외 7명의 포로를, 같은 해 6월 30일 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제주도

당 조직부장이었다가 포로로 붙잡힌 김민성을 인터뷰한 글을 각각 기재하였다.

다만, 이 역시 정부 당국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실제로, 1949년 6월 25일 자

또 다른 기사에서 “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알선으로 19일 아침 8시 제2연대 부

연대 소장실에서 (중략) 포로와 10분간 좌담회를 열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 정보원’에서는 정보원 ‘없음(37건, 53.6%)’이 절반을 넘었다. ‘당국 관계자(14

건, 20.3%)’와 ‘일반도민(11건, 15.9%)’이 그 뒤를 이었다. ‘주 정보원’에서는 ‘당국

관계자’를 정보원으로 인용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되었지만, ‘부 정보원’에서는

‘없음’이 가장 많다는 차이를 보였다. 정보원을 밝히지 않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도 기자

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들이나, 공포에 질린 모습들이 기사 내용에서도 확

인이 되었다. 1948년 6월 10일 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서 “「어떻게 하면 하

루빨리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소」 기자가 묻는 말에 「그리말수다(글쎄올시

다)」하고 다시 말이 없다”라고 쓰여있다. 1949년 4월 21일자 국도신문의 기사

에서 “이곳 도민에게 제주의 과거를 묻고 싶어 거리도 나섰다. “모르구다-” 그는

기이한 눈초리로 네가 무엇이냐는 듯 흘겨본다. (중략) 무슨 불행이 있을 수 알

수 없어 경계하는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도민은 낯선 이와 상황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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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국 관계자’를 ‘부 정보원’으로 인용한 언론사는 극우지인 국도신문(3건,
60.0%)과 우익계열 동아일보(1건, 33.3%)와 서울신문(2건, 20.0%), 좌익계열
조선중앙일보(4건, 21.1%)와 현대일보(1건, 100.0%), 좌익계열에서 우익계열

로 변화한 자유신문(3건, 42.9%)까지 모두 6곳이었다. 또, ‘좌익세력’을 ‘부 정보
원’으로 인용한 언론사는 극우지인 국도신문(1건, 20.0%)과 공산주의 계열인 
독립신보(1건, 20.0%), 그리고 중립 노선에서 우익을 변화한 경향신문(2건,
28.6%)과 자유신문(2건, 28.6%)에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보원과 언론사

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성을 찾기는 힘들었다. 좌익과 우익 성향과 관계없이 대

립적인 ‘당국 관계자’와 ‘좌익세력’을 모두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프레임 분석에서 기사 간, 언론사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까. 그 결과는 <표 17>로 정리하였다.

<표 17>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건(%))

경향
신문

국도
신문

국제
신문

동광
신문

독립
신보

동아
일보

서울
신문

자유
신문

조선
일보

조선
중앙
일보

한성
일보

현대
일보 종합

제주
사정
전달

주프레임 1
(14.3)

1
(20.0)

0
(0.0)

0
(0.0)

3
(60.0)

0
(0.0)

2
(20.0)

4
(57.1)

0
(0.0)

2
(10.5)

0
(0.0)

1
(100.0)

14
(20.3)

부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2
(2.9)

사건
개요
전달

주프레임 1
(14.3)

0
(0.0)

0
(0.0)

1
(100.0)

0
(0.0)

0
(0.0)

3
(30.0)

0
(0.0)

1
(33.3)

0
(0.0)

3
(42.9)

0
(0.0)

15
(21.7)

부프레임 2
(28.6)

0
(0.0)

0
(0.0)

0
(0.0)

3
(60.0)

0
(0.0)

2
(20.0)

3
(42.9)

0
(0.0)

6
(31.6)

3
(42.9)

0
(0.0)

19
(27.5)

좌익세력
비판

주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4
(5.8)

부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3
(4.3)

당국
비판

주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2
(2.9)

부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2
(10.5)

0
(0.0)

0
(0.0)

3
(4.3)

좌익세력
대변

주프레임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4
(21.1)

0
(0.0)

0
(0.0)

13
(18.8)

부프레임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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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레임, 즉, 기사의 제목에서는 프레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건을 단순

히 전달하는 식의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과 당국 관계자의 상황과 입장을 그대

로 전달하는 ‘당국 대변’ 프레임이 각각 15건(21.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뒤

이어 ‘자연 인문환경 소개’ 프레임 14건(20.3%), ‘좌익세력 대변’ 프레임 13건

(18.8%), ‘도민 연민’ 프레임 13건(18.8%)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사 제목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에서 “감정의 악

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96)”, “동란의 제주도사건 전모, 이도 부패가 원인97)” 등

의 제목이 사용되었다. ‘당국 대변’ 프레임에서는 “사건 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

명은 진압뿐!-최고지휘관 뿌대좌 기자단에 답변-”98),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가 말하는 인민해방군”99) 등이 있다. ‘자연 인문환경 소개’ 프레임에서는

“불요불굴 일하는 도민100)”, “천여의 악조건과 싸우는 이 섬 부녀자의 숭고한 근

로정신101)” 등의 제목이, ‘좌익세력 대변’ 프레임에서는 “그들의 요구는 통일정부

수립102)”, “양민 살상은 거북한 일 감정적 동기였고 인젠 꿈에서 깬 것 같다/4 3

96) 조선중앙일보, 1948.06.13
97) 서울신문, 1948.07.20.
98) 조선중앙일보, 1948.06.08
99) 조선일보, 1948.06.09
100) 자유신문, 1946.12.08
101) 서울신문, 1946.12.19

당국
대변

주프레임 2
(28.6)

2
(40.0)

1
(100.0)

0
(0.0)

0
(0.0)

0
(0.0)

2
(20.0)

1
(14.3)

1
(33.3)

5
(26.3)

3
(42.9)

0
(0.0)

15
(21.7)

부프레임 0
(0.0)

1
(2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

1
(14.3)

0
(0.0)

1
(5.3)

0
(0.0)

0
(0.0)

5
(7.2)

도민
연민

주프레임 1
(14.3)

0
(0.0)

0
(0.0)

0
(0.0)

1
(20.0)

0
(0.0)

2
(20.0)

2
(28.6)

1
(33.3)

5
(26.3)

3
(42.9)

0
(0.0)

13
(18.8)

부프레임 2
(28.6)

0
(0.0)

0
(0.0)

1
(100.0)

1
(20.0)

0
(0.0)

6
(60.0)

2
(28.6)

1
(33.3)

8
(42.1)

3
(42.9)

0
(0.0)

24
(34.8)

당국
찬양

주프레임 0
(0.0)

2
(4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9)

부프레임 2
(28.6)

4
(80.0)

0
(0.0)

0
(0.0)

0
(0.0)

1
(33.3)

0
(0.0)

1
(14.3)

2
(66.7)

2
(10.5)

0
(0.0)

0
(0.0)

12
(17.4)

주 프레임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0
(100.0)

부 프레임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0
(100.0)

주 프레임 : x²=130.598, df=77, p<0.000
부 프레임 : x²=133.849, df=77,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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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막후 배문!!103)” 등이 있다. ‘도민 연민’ 프레임에서는 “무장경관 8백여, 날

이 갈수록 살기창일104)”, “변모한 제주 3다, 10만 재민의 구호 긴급105)”, “총성은

멈췄으나 공포 속에 잠긴 도민들106)” 등으로 구분되었다.

부 프레임, 즉 기사 내용에서는 프레임 간 차이가 나타났다. 3 1절 발포사건과

4 3 등으로 고통 속에 사는 제주도민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거나, 구호를 호소하는

‘도민 연민’ 프레임이 24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도민 연민’ 프레임에서는

“순박하여야 할 그들의 표정이 공포와 회의의 빛107)”, “직접 살인 방화를 선동

교사한 외의 기계적으로 움직인 도민들을 처벌하지 말 것108)”,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다고 울부짓는가 하면109)”, “ 그때 이 앞 신작로에

는 시체가 즐비하였수다. 피가 흘러가는 길이 OO이 졌고… 라고 말하는 부락민

가운데에는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노모가 우두커니 서 있다110)”와 같은 표현이

기사에서 담겨있다.

이어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이 19건(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에는 ‘국방경비대 제주도방면사령부 최경록 사령관’과 ‘김봉호

경찰청장’, ‘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알선으로 귀순한 남로당 간부’, 당시 도지사

등을 만나 당시 사건 상황을 취재한 기사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1일의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4월 3일 이후 6월 16일까지 피해는

소실가옥 421호, 양민사망 292명, 동 부상 98명, 납치 35명인데, 그중 피해가 심

한 곳은 저지, 금악,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면별로 보면 한림, 조천,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111)” 등의 기사다.

‘당국 찬양(12건, 17.4%)’ 프레임이 그 뒤를 이었다. “동족상잔이라는 누명과 비

극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갖은 고생을 겪어가면서 선구공작을 맹렬히 전

개하였는데,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112)”, “오늘의 평화를 위하여 국군과 경찰에

102) 조선중앙일보, 1948.06.09
103) 경향신문, 1949.06.25
104) 조선중앙일보, 1948.06.12
105) 서울신문, 1949.09.01
106) 서울신문, 1948.07.11
107) 조선중앙일보, 1948.06.10, 서울신문, 1948.06.11
108) 조선중앙일보. 1948.06.11
109) 조선중앙일보. 1948.07.11
110) 조선중앙일보, 1948.07.23
111) 서울신문, 194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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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명의 존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명기하여야 할 것113)”, “간곡한 대통령의 훈시는

큰 감명을 주었다114)”, “불과 4-5개월(만)에 적의 주력을 섬멸하고, 그 대부분을

포로로 하였고, 양과 같이 선량한 백성을 적의 독아로부터 구원하였다115)” 등의

표현이 담겨있다.

극단적인 편향을 보인 ‘당국 찬양’ 프레임을 자세히 살펴보며,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기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국 찬양’ 프레임이 두드러졌

던 언론사는 극우적 성향을 가진 국도신문이었다. 국도신문은 북촌리 사건과

같은 토벌대의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인 1949년 3월 17일 창간하였

다. 반공 투쟁에 대한 기조가 분명하였던 국도신문는 4 3에 대하여 당국의 입

장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국도신문은 주 프레

임 1건(‘자연 인문환경 소개’ 프레임)을 제외하고 ‘당국 대변’ 프레임과 ‘당국 찬

양’ 프레임에 몰려있다. 심지어, ‘당국 찬양’의 제목(주 프레임)을 뽑은 유일한 언

론이 국도신문이었다.
이밖에도, 당국의 좌익세력 토벌 활동에 대해 옹호하고, 찬양하는 어휘와 표현

을 사용한 언론사는 경향신문(2건, 28.6%)과 동아일보(1건, 33.3%), 자유신
문(1건, 14.3%), 조선일보(2건, 66.7%), 조선중앙일보(2건, 10.5%) 등 5곳이

있다. 모두 ‘부 프레임’에 ‘당국 찬양’ 프레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언론사의 정치

적 성향을 살펴보면, 좌익부터 온건 우익까지 골고루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중

립 노선에서 우익으로 변화한 언론사이며, 조선중앙일보는 좌익,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성향과 기사 내용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극단적으로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극우지 국도신문과 ‘좌익세력 비판’과 ‘당

국 찬양’의 기사를 보인 동아일보, ‘도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

국을 찬양하고 대변하는 조선일보만이 정치적 성향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나머지 경향신문, 독립신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한성
일보, 국제신문과 동광신문, 현대일보 9곳은 언론사 측 정치적 성향과 다

112) 경향신문. 1949.06.29
113) 국도신문. 1949.04.22
114) 국도신문. 1949.04.23
115) 국도신문. 194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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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프레임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좌익계열의 조선중앙일보는 좌익세력을 대변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쓴 동시에 당국을 찬양116)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혹독한 동란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도민에 대한 구호를 요청117)하는 기사를 쓴 신문사

는 온건우익 성향(기사가 보도된 당시 성향)의 서울신문이었다.
우익계열의 한성일보는 ‘좌익세력 비판’ 프레임과 ‘당국 대변’ 프레임이 확인

되면서도, ‘도민 연민’ 프레임의 기사를 쏟아내며 안타까운 현지 사정을 육지 독

자들에게 알리려 노력하였다. 1950년 2월 16일 자 기사를 보면 “기자가 본 거로

(巨老) 건설부락에는 약 200세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는데 그네들의

주택이란 자기들 손으로 돌과 흙을 가져다가 벽을 쌓고 그 위에 바로 지붕을 얹

는 지극히 간소한 것이며, 방은 바로 땅 위에서 짚, 초목, 낙엽 등을 펴놓고 기거

하며 (중략) 대부분 고구마 세 개, 네 개로 살아간다 하니 그 형상을 비참하기보

다 굶주림에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2월 17일 기사에

서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구호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전국 애국애족 동

포들의 한줄기 동정의 눈○118)과 구호의 손길이 ○어져야 할 것을 마음속으로

빌었○. 아무리 강건한 의지○ 자력갱생의 길을 씩씩하게 걷고 있어○○ 새로운

건설은 새로운 자재가 필요하고 ○○찬 노동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며 정

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4 3 현장취재 기사 내용과 언론사 정치적 성향의 관계가 비교적 적다

는 의미는 언론사의 논조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취재한 내용을 전하

기 위하여 애쓴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당시 언론이 당국의

토벌 활동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나, 양민

학살을 중단하고,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국 이슈로 끌어올리려 애썼던 기자

들의 노력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116) 조선중앙일보(1948.06.09)는 “귀순권고에 혈서 반항-경비대의 양심적 행동을 호소-그들의
요구는 통일정보 수립”이라는 기사에서 “군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경비대 장정들의 용모는 정사
의 그것이다. 조국의 방비에 몸을 바칠 장정들!”이라며 당국의 토벌을 옹호하고 찬양하였다.

117) 서울신문. 1949.09.01
118) “○” 표기는 종이 인쇄가 뭉개져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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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지언론사의 시기별 현장취재 특성

당시 육지언론사가 변방의 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던 4·3과 4·3의 원인이 되

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육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였는지 질적 연구를 통

하여 깊이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육지 언론사 기자들이 제주에 어

떻게 내려왔고,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였느냐는 것이다. 일부 기사에서 제주 현장

취재의 배경과 동기, 과정이 공개되었다.

서울신문 김영상 기자는 1946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김포 비행장에서

1시간 40분 만에 제주읍 서비행장에 내려 16일 오후 1시 30분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119)고 지면에서 밝혔다.

자유신문의 최 특파원은 1946년 12월 18일 자 신문에서 “8월 1일 30만 인구

밖에 안되는 동도가 도(道)로 승격한 것은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거나와 「미국

이 군사기지를 만들었나 만들지 않았나를 보고와 달라」는 당국의 부탁과 아울

러 해방 후 특히 도로 승격한 후 도내 외 상황을 살펴 일반의 궁금을 풀기로 한

다”고 내도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는 1947년 4월 2일 보도를 통하여 제주읍에 내도

한 것은 3월 4일 새벽임을 밝히고, 자신이 제주에 내려온 이유에 대해 ‘이념’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1947년 3월 당시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반공’

을 시대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내 이데올로기 열전이 한창이었다. 당시

시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이념과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은 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설명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여 기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조선사람의 실생활면에서는 새

롭고 퍽 심각하면서도 저윽히 모호한 분류보다도 (중략) 조선과 조선민족의 앞날을

진정으로 근심하는 한 사람 조선인으로서의 수기다”120)

또, 경향신문은 1949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김영진 특파원의

119) 1946.12.18일 자 기사가 나온 당시 서울신문은 온건우익으로 정치적 성향이 분류되었다.
120) 경향신문. 194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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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를 보도하였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6월 18일 아침 11시에 목포를 떠나

제주를 향한 정기선 충주환을 타고 기자단 4명이 제주도 산지포부두에 내렸

다121)고 제주 입도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1949년 9월 1일 자 서울신문 신문에서는 “(8월) 28-29 양일에 걸쳐 장 내무

차관 일행과 함께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혹독한 동란을 겪은 제주도를 일주하

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추론은 일부 기사의 취재가

언론사의 순수한 지원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미군 또는 정부 관계자의 지원이 있

었다는 것이다. 해당 현장취재 내용에 취재지원 기관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하였

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정 부분은 경제적, 환경적

지원을 한 기관의 입장이 담긴 기사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장

취재를 지원한 기관이 기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에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들도 현장 취재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졌을 것이다.

두 번째 추론은 현장취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1948년 당시 제주는

사회질서가 매우 혼란하고, 수만 명의 양민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상

황이였다. 기자들은 사선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동아일보 기자는 “총탄 아래를 해매”었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오라리 교전’

현장에서 총에 맞을 뻔한 상황을 넘겼다122)고 밝혔다. 한성일보, 조선중앙일
보, 서울신문는 “항상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국방경비대 장교 안내로 교전

지구를 거쳐 피해 당한 각 부락을 시찰하였다”고 전하였다123). 또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소란 제주도를 주야를 무릅쓰고 일주하였다”며 “중대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방경비대 출동부대를 따라 최전선으로 진출하였다”고 하였다.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격전지를 취재하였다는 의미다. 심지어 ‘철갑 군대 무장’

을 하였다고 전하였다.124)

당시 기자들은 미군정의 부탁으로 취재차 제주를 방문하였지만, 제주의 딱한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쓴 흔적을 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제주의 경제

121) 경향신문. 1949.06.28.
122) 동아일보. 1948.05.07.
123) 한성일보. 1948.06.05. 서울신문. 1948.06.05. 조선일보. 1948.06.06.
124) 조선중앙일보. 1948.06.06. 조선일보. 194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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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좋지 않았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는 태평양전

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

구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귀환 인구의 실직난, 미군정의 미

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125) 일본을 왕래하던 뱃길이 중단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끊겨 경제 활로가 무너졌고, 유학, 구직 등의 이유로 일본으로 떠났던 제주인들

이 귀향하면서 제주 인구가 급증해 경제난을 부추겼다. 이는 식량난의 원인이 되

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제주도(島)가 제주도(道)도 승격된 것도 광복 이후 한반

도 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육지언론의 제주 현장취재는 충분한 기삿거리가 되었

다. 실제로 기자들은 정부의 도 승격 조치에 따른 제주민심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제주 여성과 근로자들의 근면성을 부각하는 기사 내용을 담아 제주인

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언론사별 보도 시기와 기자명을 별도로 세분화해 들여다보면서 당시 누

가, 어떻게 취재하였는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3기 보도 관련 언론사별 기자 이름

12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3쪽

보도일 언론사 기자명 비고

1 1948.04.27 독립신보 부재민 기(記)

2 1948.05.07

동아일보 정선수 본사 특파원 발3 1948.05.08

4 1948.05.09

5 1948.06.03 현대일보 제주에서 이종선 합동 특파원 2일 발

6
1948.06.04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

7 한성일보 제주발

8

1948.06.05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9 서울신문 제주도 조선

10 한성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통

11
1948.06.06

조선중앙일보 제주도 조덕송 특파원=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
‘일행 22명’ 표기12 조선일보 제주도 발 조통

13 1948.06.08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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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48.06.09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조통

기사 내용이 같음.15 조선일보 제주도 발 조통

16 1948.06.10 서울신문 제주도발 조선

17 1948.06.10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조통
기사 내용이 같음.

18 1948.06.11 서울신문 제주도발 조선

19 1948.06.10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9일발=합동

20 1948.06.11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21 1948.06.12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22 1948.06.13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23 1948.06.22 동광신문 목포 일선 기자단 제공

24

1948.07.11

서울신문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25 조선중앙일보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통

26 한성일보 제주에서 조통 천 특파원 발

27 1948.07.11 조선중앙일보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제공 조통

28 1948.07.13 서울신문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선

29
1948.07.20

조선일보 제주발 합동

기사 내용이 같음.30 자유신문 제주도에서 서두성 합동특파원 19일발

31 1948.07.21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합동

32 1948.07.20 서울신문 제주에서 본사 광주지국 조 기자 발

33 1948.07.21 국제신문 제주도에서 서두성 특파원 20일 발 합동

34 1948.07.21 한성일보 제주도에서 오O인 특파원 발 조통

35
1948.07.21

한성일보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통
기사 내용이 같음.

36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37 1948.07.23 조선중앙일보 제주발 조통

38 1948.07.29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기사 본문 내용 중
‘대구 법조기자단 일행’

39 1948.07.30 조선중앙일보 일행 기사 본문 중 내용

40 1948.09.26 서울신문 수색에서 조덕송 발 조선

41 1949.04.10 국도신문 제주에서 이병훈 특파원 발

42 1949.04.10 자유신문 제주서 본사 이월준 특파원 8일 발

43 1949.04.14 국도신문 제주에서 이병훈 특파원 발

44 1949.04.15 자유신문 13일 제주서 본사 특파원 이월준 발

45 1949.04.19 자유신문 본사 이월준 기자

46 1949.04.21 국도신문 제주에서 본사 특파원 이병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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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가설을 내놓을 수 있다. 첫 번째, 언론사들이

‘협력’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설이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기

사를 본사에 송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생명의 안전과 취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취재 기자단이 취재내용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취재 관행 중에 공동취재(이하 풀, pool)라는 취재 방식이 있다. 특파원과 사진

기자, 기술자를 순번제로 묶어 취재단을 구성하고, 소수 기자들에게만 취재보도

를 허용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기자들에게 2차 적으로 기사를 배급해주는

보도 시스템이다. 즉, 취재한 기사 내용을 모든 기자에게 공유해 공동으로 사용

하는 방식이다. 걸프전 당시 미국 국방성은 군사기밀 유지를 위하여 기자단을 대

상으로 풀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박현아, 2011).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내용이

거의 유사한 보도가 8회가 확인되었다. 일례로, 1948년 6월 6일 조선중앙일보
와 조선일보의 기사는 보면 기사 내용은 똑같고, 기자명은 각 ‘제주도에서 조

덕송 특파원=조선’ ‘제주도 발 조통’이라고 표기되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기자단 일행’ ‘기자단 일행은 22명’ ‘제주발 합동’ ‘합동특파원’ 등의 단어가 확인

되었다. 기자단이 함께 취재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가설은 ‘뉴스통신사’ 기사를 공동 인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1948년 6월 4일 같은 날 조선중앙일보와 한성일보는 각각 ‘제주도에서 조덕

송 특파원 발 조선’과 ‘제주발’이라는 각기 다른 출처를 밝히고 같은 기사를 지면

47 1949.04.22 국도신문 제주에서 본사 특파원 이병훈 기

48 1949.04.23 국도신문 제주에서 본사 특파원 이병훈 기

49 1949.06.25 경향신문 제주도에서 본사 특파원 김영진발

50 1949.06.25 경향신문 기자 기사 본문 중 내용

51 1949.06.28 조선중앙일보 기자단 일행 4명 기사 본문 중 내용

52 1949.06.28 경향신문 본사 김영진 특파원 기

53 1949.06.29 경향신문 본사 김영진 특파원 기

54 1949.06.30 경향신문 제주도에서 김영진 본사 특파원 기(記)

55 1949.09.01 서울신문 제주발 OO 표기 확인 불가

56 1950.02.16 한성일보 제주도 거로(巨老) 건설부락에서
광주지사 지영길 기자 발

57 1950.02.17 한성일보 - 지영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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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었다. 다음날인 6월 5일 조선중앙일보와 서울신문, 한성일보에서, 6월
6일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기자명이 다른 같은 기사를 확인하였다.

특히, 6월 6일 기사를 보면 내용에 ‘일행 22명’이라고 표기되어 제주 섬을 함께

누비는 기자 또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행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언론사가 다르고, 기사 내용이 같은 기사는 1948년 7월 말까지 두 달간 확인되었

다. 대표적으로 1948년 6월 6일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자명을 다시

살펴보면 ‘조통’은 당시 뉴스통신사인 조선통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
선통신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일본의 관영통신인 동맹통신에 근무하던 한국

인 기자들이 해방통신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있

던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같은 해 9월 4일 종로 장안빌딩에서 창간한 통신사다.

온건우익으로 대변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이 소속된 만큼, 우

익 성향의 통신사로 분류되고 있다.126)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덕송’이라는 인물

이 제주의 현장을 직접 보고 취재한 내용을 신문에 실었다는 점, 언론사의 정치

적 노선과 상관없이 공통된 기사를 실었다는 점에서 4 3은 중요한 의제로 다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49년대 이후부터는 본사 특파원이 직접 제주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하였

다는 것이 기사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1949년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국도신
문에서 5건의 현장취재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특파원 이병훈’이 취재한 기

사임을 밝히고 있다. 또, 자유신문은 1949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본사 특파

원 이월준’이 3건의 현장취재를 보도하였다. 경향신문도 194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확인된 5건의 기사에서 ‘본사 김영진 특파원’의 기자명이 확인되었다.

둘째, 육지언론사는 제주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독자에게 전달하였나. 시

기별로 살펴보면, 1기 기사에서 미군 통치로 인한 제주도민의 울분이 확인되었

다. 독립신보 김호진 기자는 도민 이야기를 기사에 실어 생생한 현지 민심을

육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보도 후 3개월 후에 있었던 1947년 3·1

발포사건의 배경과 연결되면서, 도민의 분노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독립신보는 미군정의 미곡정책 실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

았고, 경찰의 이념적 편향과 모리 행위에 대한 지적 기사도 멈춤이 없었다.

126) 정진석, 앞의 책,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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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강연회 석상에서 어떤 사람의 강연 중에 “만주건국을 좀 먹는 이승만 김구

씨를 타도하자”고 말하자 어떤 청년이 “옳소”라였다 한다. 경찰당국은 이 “옳소” 한

마디에 8개월의 중역은 너무 억울하다고 정의를 사랑하는 이 섬 인민들의 억울하다

는 표현이 이 “옳소 8개월”이다. 같은 강연회 석상에서 “매국자 박헌영을 죽이라” 한

데 대하여 역시 “옳소”한 사람은 즉시 경찰계에 등용되어 지금은 간부자리에 앉아

있다 한다. (중략) “쌀과 자유를 달라” “입법의원을 반대하다” 이런 삐라를 가두도

아니고 인민위원회 사무소 벽에 붙여 놓았다고 여러 사람을 체포하였다는 사실 이외

에도 일제 강점기의 악질면장을 응징하였다 하여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또 모리배

이고, 반역자인 면장이 해방 후 또다시 등장하여 민중들의 원한을 촉발하여 굶주린

군중들은 그 집을 포위하여 쌀을 달라고 절규하자 경관이 출동하여 군중을 향하여

발포, 1명이 즉사하고 수명의 부상자, 64명이 구속되었던 사실, 기타 학교 선생들의

이유 근거 없는 체포, 몰수한 쌀을 경찰 관계 직원들이 분배하였다는 사건, 이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탄압과 체포, 행정기관의 비행은 유행되었던 것이다. (중

략) 듣건대 미군정 당국은 제주도를 조선의 민주화의 시험장으로 하여 많은 시험을

하고 있다 한다. 만일 정의의 인민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탄압, 억압을 포기 않는

한 군정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다. 30만 제주도 인민은 굳

게 단결하여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절

규하고 있다 “조선을 좀먹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악질경관을 숙척하라. 쌀과 자유를

달라. 진정한 인민에 대한 탄압을 포기하라.”127)

2기에서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는 1947년 4월 2일과 3일에 걸쳐 ‘파업 후의

제주도 답사 현지 보고’라는 문패로 기사 2건을 보도하였다. 자유신문은 1947

년 4월 3일 자의 ‘침울한 제주도-총파업 1주 후의 전세’라는 제목의 기사 1건을

실었다. 기사 작성자는 “제주읍에서 공립 특파원 발”이었다. 제주신문의 기사

(1947.03.26.)128)로 볼 때 공립통신 진학주의 기사로 유추할 수 있다.

127) 독립신보. 1946.12.19.
128) 1947년 3월 26일자 제주신보는 “3·1사건 조사차 기자단 일행 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
여 “남선 일대에 파문을 던진 본도 3·1사건은 그 후 점차 중앙에 있어서도 사건을 중대시 하게
되어 그 진상을 조사하고자 언론인 7명이 24일 내도하였”다며 경찰감찰청, 1구경찰서 등을 방문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내도한 기자는 경향신문 이선구, 독립신보 고병순, 공립통신
진학주, 호남신문 김남중, 민보 남정준, 조선통신 서과열, 목포신문 정봉현 등 7명이다.
이후 3월 30일에 제주신보가 보도한 “기자단 일해 이도” 기사를 보면 기자단의 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3월 26일 감찰청 차로 도일주차 읍내를 출발해 서귀포에서 1박을 하고 지방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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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3건의 기사는 총파업의 원인과 갈등 봉합의 방법, 현지 분위기를 전하

는 데 집중하였다.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취재를

통하여 확인된 이야기를 기사로 풀어냈다. 제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관이 과거

일본군처럼 도민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총부리를 겨누고 쏜 사실에 도민

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도내 주민들의 무장경관에 대한 미묘한 외구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극히 부자연한 대조 가운데서 제주도는 우울한 그늘에 싸였으며 따라서 지

난번 3·1불상사도 발생한 것”129)

응원경찰과 제주도민이 대치상태의 상황에 대해 이선구 기자는 “어떤 순경은

비장하게 죽음을 각오하였다고 하고, 어떤 도민은 평온한 섬에 왜 응원경찰을 보

냈느냐”고 지적하였다. 또, 응원경찰대에 대해 “남조선 소요사건의 피비린내 나는

참경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라며, 측은한 감정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응원경찰대의 심리적 특징을 담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립병원

사건’130)을 설명하였다.

‘도립병원사건’이란, 응원경찰대원인 이문규 순경(당시 29세)이 군중을 향해 총

을 쏴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 순경은 3·1 발포사건에 앞서 2월 26

일 트럭에 부딪혀 도립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경은 3월 1일 관

덕정 부근에서 총소리를 듣고 병원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군중을 향해 총을 쏘

고 때렸다는 것이다. 피해 군중들은 관덕정에서 들린 총 발포 소리를 듣고 도립

병원으로 피신하던 구경꾼들이었다. 나중에 이 순경은 병원 원장과 담당의사에게

도 총부리를 겨눌 정도였다.131)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선구 기자는 이문규 순

경의 상태를 “비극적인 심리상태”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선구 기자는 계

획적인 경찰 습격 계획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반박하며, 당시 도민의 입장과 심경

도 전하였다.

을 조사한 다음 27일 서주로 읍내에 귀환해 각 방면을 조사한 뒤 3·1사건에 대한 일반여론 등
을 청취하고, 여정을 마친 후 28일 제주신보를 내방 하였다고 한다. 출도는 28일에 하였다.

129) 경향신문. 1947.04.02.
130) 경향신문. 1947.04.03.
131) 경향신문. 194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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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민중이 경찰을 습격할 계획을 하였다면 그들은 좀 더 강력한 무장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며 또 아무리 발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총을 가졌다는 것은 이

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소량의 발포로써 혼비백산하여 흐터져 다러날리는 없지 않

으냐는 것이 민간의 판단”132)

3·1절 발포사건에 대해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는 “경찰과 민중 쌍방의 과민한

심리적 대치 가운데 불행한 소지”라고 봤다. “기마순경이 군중을 뚫고 달리다가

어린애를 치어놓고 그대로 달려가니, 이를 본 관중이 괘씸하게 생각해 항의하였

으나, 기마순경은 사과하는 빛이 없어 이에 격분한 군중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진데

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발포경관 사형’을 요구하였지만 반

영되지 않자 총파업이 단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총파업에 관 공리와 제주 출신

순경이 대규모로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선구 기자는 “서로가 친밀하게 가족

적인 우의 가운데 굳게 결합”한 “제주의 특성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놀랄 것

이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같은 소속 경찰이 참

여하는 이유에 대해 육지 독자들이 이해가 부족하였을지 모른다. 이선구 기자는 특

유의 제주 공동체 분위기를 전해 총파업 사태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애썼다. 미군정 당국을 향해서는 “물적 증거와 더불어, 진상발표가 있어야 할 일”이

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향신문은 정치적 성향이 ‘중립’으로 분류되었다.
자유신문 역시 3·1 발포사건과 총파업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3

월 18일 총파업이 일단락되었을 때, 제주도민의 피해 상황과 응원경찰대 파견 규

모, 3·1절 발포사건의 주요 원인 등을 분석해 지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응원경찰대와 도민의 양쪽 입장과 상황을 분석하였던 반면, 자
유신문은 사건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사상자의 피해 규모와 근본적인 사

건 발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즉, 사건의 피해자는 무고한 구경꾼, 즉

양민이었다는 이야기다.

“420여 명의 특경대가 육지에서 파견되어 각지에서 경계를 포진하고 있는데 (중

132) 경향신문. 194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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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관덕정 앞 발포사건은 경관들이 살포한 38발로 16명의 사상자 생긴 것. 사상자

의 시체급 신체를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전부가 배측으로부터 탄환을 맞은

것, 부상자는 전부 시위 군중이 아니고 구경꾼이었던 것, 사상자는 제1구서 앞이 아

니고 반대측 식은133) 현관, 서장관사 현관 골목 안 등인 것, 시위군중은 전연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다 발포에 이를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당시의

목격자들의 담화를 종합한 결과다.”134)

1948년 이후인 3기는 그 어느 때보다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좌익세력의 봉기

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당국의 진압과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수많은 양민이 학

살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제주도내 무장봉기가 발발하였다. 4·3이었다. 350여

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제주도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요인

의 집을 습격하였다.135) 당시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하였다. 이

후 미군정은 전남경찰 100여 명을 응원대로 제주에 급파하고, 제주비상경비사령

부(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를 설치하였다. 이어,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

포하여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해안가를 봉쇄하였다. 특히, 김정호 사령관은 무장

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진압을 시작하였다.136)

4월 24일에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한국 섬 폭동 발발 46명 사망”이라는 기

사를 보도하였다. 4·3에 대한 첫 외신 보도다.137)

4월 28일 제9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72

시간 내 전투 중지 등에 합의하였지만, 5월 1일 일명 ‘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해

평화협상이 파기되었다. 138)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8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제주에 전국 각지의 응원 경찰이 증파되고, 제주도 비

133) 3·1절 발포사건의 장소였던 관덕정 부근에 위치한 ‘식산은행’의 줄임말.
134) 자유신문. 1947.04.03.
13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4쪽
13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0쪽
13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0쪽
13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0-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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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비사령부가 ‘최대의 토벌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내용이 포함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1948년 11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 전역에 대통령령 제

31호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해 12월 31일 계엄령을 해제하였다.139) 그러나, 무

장대와 토벌대의 교전은 날로 심화하였고, 양민학살은 더 잔혹해졌다. 대표적으

로, 1949년 1월 17일 양민 400여 명을 집단 총살한 ‘북촌사건140)’이 발생하였다. 4

월 1일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9연대는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중산

간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하였고,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인명피해 1만 5,000명이며, 게릴라들이 본토나 북한으로

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는 내용의 종합보고를 올렸다. 이처럼 사건의 급박한 전개 속에서 육지

언론의 현장취재 보도가 줄을 이었다.

당시 공산주의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독립신보는 1948년 4월 27일 기사에서

4·3을 “과도기의 가열한 역사적 시련의 무대를 화하고, 단선단정 반대의 광범한

인민봉기”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일부 폭동의 선동’이라는 발표를 반박

하였다. 독립신보는 “단선단정 반대가 투쟁이 중심 슬로건으로 게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단선단정을 대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인민이 결코

일조일석의 정치적 선정에 의해 동원된 것이 아니고, 8·15 아래 3년간 남조선을

유린한 반동 테러 지배의 가열한 시련”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

였다.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당국의 탄압과 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도민이 봉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일보는 4·3의 원인을 “공산계열의 선동모략” 보다 “도민의 감정악

화”라고 지목하였다. 1948년 6월 13일 보도된 ‘제주도 현지보고-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민여론의 종합보고’를 전하였다.

139)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4-555쪽
140) 1949년 1월 17일 해안 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칭 ‘북촌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아침에 세화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
중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그러자 흥분한 군인
들이 북촌리를 불태우고, 주민 300여 명을 집단 총살하였다. 또한, 군인들은 살아 남은 주민들
중 함덕리로 소개해 간 북촌리 주민 100여 명을 또다시 총살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
이자, 대대장 차량을 운전하였던 김병석은 “이미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
할 대책이 없어 죽였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격포 대신 총을 사용하
였다”고 증언하였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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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였다.

“금번 사건의 도화선은 순전히 도민의 감정악화에 있다. 무엇 때문에 제주도에 서

북계열의 사설청년단체가 필요하였던가. 경찰당국은 치안의 공적도 알리기 전에 먼

저 도민의 감정을 ○발시키는 점이 일조하였다는데 고문치사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 거리에 놓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굽으로 밟아 죽이고도 말 없는 순경에 도민의 눈

초리는 매서워진 것이다. 직접 원인의 한 가지로 당국자는 공산계열의 선동모략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원인의 한 가지로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33만 전 도민

이 총칼 앞에 제 가슴을 내밀었다는 데에서 문제는 커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진정시키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는 당국자의 참으로 애족적 ○○와

현명한 시책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 광란을 통하여서 제주도의

참다운 인식을 하여야 되며 민심을 유린한 사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를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141)

하지만, 1949년 9월 1일 보도된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1년여 만에 4 3 논조

가 달라졌다. 조선중앙일보는 “삶과 죽엄이 교차된 몇만 이상의 숫자의 피를

제사 지낸 제주도야말로 (중략) 극동의 반공 보루로써 새로운 시험장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며 “8·15의 감격적인 해방으로부터 지난해 8·15 대한민국 수립까지

의 만 3년간의 확실한 정치의 진공상태였던 것이니 제주도민들도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4 3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4 3을 두고 “살인방화 북

한 괴뢰 집단과의 연락 아래 이뤄진 사건142)”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동안의 정치

적 성향과 다른 논조를 담았다. 좌익계열 신문인 데다, 양민의 피해에 집중하였

던 조선중앙일보에서 볼 수 없었던 논조였다. 당시 반공 이슈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온건우익 성향으로 분류된 동아일보는 독립신보의 인식과 달랐다. 
동아일보는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 무리를 ‘극좌분자’, ‘불온배’, ‘파괴분자’로

부르며, 그들의 폭력적인 활동이 4·3 발발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제주

도 양민의 피해 상황을 전하였다. 당시, 최경진 경무부 차장이 “원래 제주도는

141) 조선중앙일보. 1948.06.13.
142) 조선중앙일보. 194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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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좌파색체를 가지고 있다”고143) 매카시즘적 발언을 한 것과 대조적인 시각

이었다. 동아일보는 도민 전체를 좌익세력으로 보지 않았으며, 무고한 희생에

대한 연민을 현장 보도를 통하여 담았다. 동아일보는 1948년 5월 7일부터 9일

까지 3회 걸친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라는 기사를 통하여 “도민 태반은 선량한

핏줄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며 “정부를 싫어하는 소위 무정부주의자는 있을

망정 공산주의 정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좌익세력을

‘불온배’, ‘파괴분자’로 부르며, 그들의 활동이 제주를 ‘싸움터’로 만들었다고 원인

을 분석하였다. 특히 “총탄에 맞아 거꾸러진 시체에 다시 칼로 난자하고, 목을

베고, 심지어는 귀를 짜르고 코를 깎아버릴 뿐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찌르지 않

으면 안 될 원한은 무엇인가”라고 무장대의 폭력적 행동을 부각하였다. 동시에

경찰이 무장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도민

을 향한 폭력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48년 7월 20일, 서울신문은 4·3의 원인을 ‘관공리의 부패’로 지목144)하였다.

내용을 보면 “행정경찰의 각 부문에 걸쳐 일부 외래인사들의 부정행위와 권력남

용은 오랫동안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조성된 도민의 생활감정을 유린하였고, 이와

뇌동한 사설단체의 월권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그들의 생존을 위

태롭게 하였다”며 “그들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수많은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규정하고 몰수하였으며 수십년간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왜놈의 갖은 방해를

무릅쓰고 실어오면 세관들과 감찰서 항무청 기타 무수한 관철을 거쳐나오는 동

안에 벌써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명령

에 불복하는 자는 모조리 빨갱이로 지목돼 갖은 박해를 받아 왔다”며 도민의 억

울함을 대변하였다. 이는 현재의 4 3 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진상규명

에 초점을 잘 맞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동광신문는 1948년 6월 22일 보도에서 도민들이 무장대에 동요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거리에나 마을에나 눈에 띄는 건 여인네가 태반이고 사내라고는 늙은

이와 어린애들뿐”이라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도민들이 얼마나 소위 인민군에 휩

쓸려 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도 측에서 각종 각색의 변

143) 한성일보. 1947.03.13
144) 서울신문. 194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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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민간에 출복해 불의의 습격을 다반사로 한다”며 “경찰의 신경과민한 고충도

엿볼 수 있다”고 경찰의 입장을 전하였다. 특히 동광신문은 무장대의 잔인무도

폭력적 행위를 상세히 전하며, 경비대가 무장대에 행하는 토벌의 정당성을 포장

하기도 하였다.

셋째, 육지언론사는 당시 양민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나. 이 시기, 대

부분의 육지언론사는 현장 보도를 통하여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무고한 양

민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무고한 양민이 희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6월 11일 보도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폭도와 경찰의

중간에서 통탄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폭도 측의 소위 책임자

는 하나도 구속되지 않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된 자는 대개 19세 내지 25세 정도

의 청년들”이라며 “그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자들”이

라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폭도 측에서 요구하는 자금이나 식량을 제공하면 경찰

은 그들을 처벌하고,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기부금을 내면 폭도 측의 제재를 받

는 것이다. (중략) 제주도에는 지금 일대 복수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근본 원인을 적출 해결치 않고 무력 제압만으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

울 것”이라고 당국의 토벌 활동을 지적하면서 “외지에서 들어간 사설단체를 일체

해산시키고 제주 출신자도 신망있는 자를 치정책임 부서에 등용함으로서 도민의

감정을 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동아일보는 1948년 5월 8일 기사에 “기자가 아는 상식과 용어로는 그 처참한

광경을 표현할 수 없으리 만큼, 비참하고 무자비한 살해사건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튿날인 9일 자에는 ‘오라리’ 교전 현장을 보도하면서 “경찰에서 총

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경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아! 가없다! 제주도민은!”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한성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6월 4일 보도를 통하여 “경찰과 경비대
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제주읍은 밤이 되면 죽음의 거리로 화한다”며 “이 오름

저 구석에서 남북의 이야기를 진동시키고 터지는 총성을 살기 찬 이 섬의 공기

를 더욱 한층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튿날인 1948년 6월 5일 한성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어느 부락이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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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은 비참”하였다며 “산에 들어갔다가 귀순한 부락, 경찰 측과 폭도 측의 중간

지대에서 공포에 싸여있는 부락, 그들은 모두가 백지처럼 묵묵하고 무표정이었

다”고 밝혔다.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1948년 6월 6일 같은 날 “어느 한 마을이고 평

온한 곳은 없다”며 “제주 전도에 걸쳐 한 군데도 전주가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

고 (중략) 마을을 지날 때마다 소각된 경찰지서, 면사무소, 주민 가옥의 잔해가

이곳 저곳에서 험한 꼴로 나타난다”고 참혹한 상황을 보도하였다. 이어 “상공에

는 미군 정찰기가 나르고, 제일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프가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그치지 않는다”며 “농

번기인 제주에는 황금빛 같이 익어가는 보리가 그대로 말라가고 농부의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는 들판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고 처참한 참상을 전하였다.

서울신문은 1948년 6월 11일, 부락에 사는 도민을 인터뷰한 기사를 싣고, 참

혹한 현장의 모습을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은 “다시 부락으로 돌아 왔지만 옷을

벗고 밤잠을 잔 적이 없시다. 눈앞에서 거두러들일 곡식을 두고도 무서워 밭에

나갈 수 없고, 산사람이 오면 또 언제 산에 올라가게 될런지!”라고 인터뷰한 내

용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 고도에 옛날의 평화가 다시 오기를 원하지

않으리오. 누구보다도 도민 자체의 암담한 가슴이 이를 뼈아프게 그리워하고 있

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동광신문은 1948년 6월 22일 보도를 통하여 “가장 참혹한 저지리 부락, 즉

산간지대의 250호 대촌인데, 120호가 깨끗이 회진화되고, 700명 화재민이 천막에

서 가재도구 하나 없이 몸만 가리고 있는 참결은 기자의 가슴을 뼈아프게 찔렀

다”고 전하였다.

서울신문과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는 1948년 7월 11일 자 기사에서도

“처처에 절도된 전주는 그대로 밭고랑, 산등성이에 나자빠져 있건만 의연히 엄존

하는 경찰지서 바리케이트 만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며 “(한 도민이) 들고 있던

괭이를 돌 위에다 두드리면서 ‘죽을 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다’고 울

부짖는가 하면 공포와 울분에 북받친 60노파는 무어라 문표를 가리키며 가슴을

두드린다”고 말하였다. 붙어있던 집집 문표가 하룻밤에 없어지자 모든 부락민이

지서에 인치되어 난타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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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48년 7월 13일 보도에서 “생계의 근원인 산을 잃은 채 눈앞에

떡을 두고도 먹지 못하는 고통에 도민의 생활고는 한결같다”며 “(도민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호적에도 없는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는

데는 질색하겠다’고 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1948년 7월 20일 자 서울신문 보도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망은 여전해 통행금지구역과 거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무

장경관이며 관공서 주변에 돌로 쌓아올린 바리케이트 등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사람의 가슴을 답답케 한다”며 “억센 파도와 싸우던 용감한 어부와 돌 많은

땅에서 곤란한 농사를 짓던 근면한 농부들은 모두 어디가고 주인 없는 어선만이

쓸쓸히 매어지고 잡초 우거진 밭고랑에 늙은 할머니의 한숨만이 서리는가”라고

전하였다.

또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7월 23일 기사를 통하여 무고한 제주 양민들을

학살하고 다녔던 토벌대의 행적을 고발하였다. 애월면 하귀리 소재 중학교 교원

과 생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였다. 다른 기사에는 보도되지 않은 내용

이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눈앞에 선한 당시의 살상을 지금 얘기만 할려도 몸서리 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약 1개월 후에 경찰응원대가 폭도들을 소탕한다고 하여 70노인과 소학생까지 포함한

18명의 도민을 마을에서 사살하였습니다. 피살자 가운데는 경찰에 협력하는 사상을

가진 자도 있었으나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사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어린 두 학생

이 그 당시 무참히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145)

넷째, 당시 육지언론은 당국과 좌익세력의 상황과 입장을 어떻게 묘사하였나를

알아보았다. 특히, 4·3 연구 논문에서 지적한 ‘정치 세력의 엄청난 범죄에 협조하

였다(이관열, 2003)’와 같은 부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치 세력인 미군정

과 군·경에 대한 묘사 부분을 집중 탐구하였다.

1949년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병훈 기자가 쓴 국도신문의 현장취재 보도

에서는 경비대와 경찰, 미군정의 활약상을 전하는 대변지의 면을 드러냈다. 또한,

145) 조선중앙일보. 194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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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대를 ‘적’, ‘극악분자’, ‘폭도’, ‘무장폭도’, ‘좌익세포’ 등으로 부르며, 이념적인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였다. 대표적으로 4월 21일 자 신문을 보면 “한국정부의 다

같은 민족이니 유혈을 피한다는 온정정책도 어느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던 것”

이라며 토벌대의 도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피투성이

의 작전은 불과 4-5개월에 적의 주력을 섬멸하고, 그 대부분을 포로로 하였고 양

과 같이 선량한 백성을 적의 독아로부터 구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함병선 중령

에 대한 용모에 대하여 “한라산의 호랑이라기보다 온정에 넘친 인간”이라고 호평

하였다. 함병선 중령은 일본군 준위 출신으로, 여순사건146)을 진압하였으며, 4·3 기

간 중에는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 희생을 부른 북촌사건의 가해 부대인 2

연대 소속 연대장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해 우상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국도신문는 포로로 붙잡힌 무장대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그들이 “○

회147)의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148)하였다. 그러나 기자의 표현과 달리, 그들은 투

지가 느껴지는 어휘를 사용하며 4·3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였다. 국도신
문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포로들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무장대의 입

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제주폭동은 종래 행정당국 측의 강압에 싹이 텃으며, 작년 3·1절 시위행렬에서 경

관 측 발포로 4-5명이 쓰러진 것에 한층 더 정숙하였다.”149)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기자에게 전한 4·3 이후 종합적인 피해 실태도 국도신문
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동란으로 죽은 사람이 아마 2만 명은 될 것이다. 주택은 11만 7,000호 중 무려 탄

것만 3만 3,500호, 도민의 유일한 생업인 가축 피해만도 4만 6,000마리, 전체 도민은

지나간 일 년간 생업을 잃었고, 5,000의 해녀도 20여 처의 대·소 공장도, 농토도 황폐

146) 1948년 10월 18일 제주해안이 봉쇄되었다. 해군은 7천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하였다. 또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증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9일
제주에 파병될 예정이었던 제14연대가 총부리를 돌려 반란을 일으켰다. 여순사건은 강경진압작전을
더욱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265쪽)

147) 글씨가 선명하지 못하여 확인이 어렵지만, ‘참회’로 읽으면 자연스럽다.
148) 국도신문. 1949.04.23.
149) 국도신문. 194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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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150)

경향신문 역시 군·경을 옹호하였다. 경향신문의 김영진 기자는 1949년 6월

25일 남로당 제주도장 부조직부장으로 활동한 김양근 등을 인터뷰한 기사를 싣

고, 후회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 이 역시 “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알선

으로 19일 아침 8시 제2연대 부연대 소장실에서 김양근을 위시한 인테리, 전국군

속, 괴뢰군 등 8명의 포로와 10분간 좌담회”를 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군·경의

감시 아래 취재를 하였고, 보도한 셈이다. 그러나 “감정적 동기였고, 인젠 꿈에서

깬 것 같다”는 제목과 달리,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성의 대상이 봉기가 아니라

양민 살상에 대해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어떠한 성질의 지시었던가. ▲김단옥=그때그때의 전투방법의 지시었다. 주

로 인민살상을 회피하라는 것이었다. ▲기자=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무자비한 양민의

살상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김양근=거기 대하여는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전투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뜻하지 않던 방향, 즉 인민 살상이라는 처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은 상상 의외의 일이었고 부끄럽끼 짝이 없는 일이

다.”151)

경향신문은 토벌대의 섬멸전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양민 귀순자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을 귀순 권고차로 20일간 기한부로 한라산 폭도군에 파견하였으나, 그

후 소식이 묘연하게 되면서 (중략) 최후적 결의를 갖고 제3단계인 무력 소탕태세

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함병선 중령의 인터뷰도 실렸다.

“섬멸전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이 느낀 것은 전투 후의 진압에 있어 가장 긴요한 것

이 인민 계몽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우리 국군이 주력한 것이 선무 공장이었다.

이러한 선무공작의 효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8천 명이라는 대다수의 귀순자 획득이

었다. 이들 귀순자를 42개소의 재건부락 수용소에 수용하여 이 중 34개소는 완전히

일반 민중과 동등 취급을 하기로 되어 지금 수용소에 남아있는 귀순자는 2천 명 밖에

안 된다. 하여간 동족상잔이라는 누명과 비극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갖은 고생

150) 국도신문. 1949.04.23.
151) 경향신문. 194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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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어가면서 선무공작을 맹렬히 전개하였는데,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152)

독자들에게 유격대에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도

눈에 띈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한 제주도 재건을 지향하지 않을 때, 제주

에는 또다시 뜻하지 않던 폭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고 전하였다.153)

제주도내 참혹한 실상도 기사를 통하여 낱낱이 전달되었다. 경향신문의 현장
기사를 통하여 얻은 독자들의 인식이 어떠하였을지 짐작할 순 없지만, 기자가 직

접 취재한 4·3 현장의 풍경이 담긴 것은 분명하다.

“이 무슨 처량한 풍경이냐. 눈앞에 연달아 전개되는 페허, 그것은 틀림없는 황우지

다. 4만 여의 인명 살해와 수천여 호의 방화로 엮은 페허 위에 소요 아닌 우마의 방

황이 엿보인다. 태풍 일과 후의 평온. 이것이 제주도의 쓸쓸한 평화의 전모다.”154)

“북제주읍 외도지서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으로부터 점차 불길이 퍼져 제주읍 등

기타 2, 3개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걸쳐 온 섬은 마침내 수라장으로 화하여 버리게

도었던 것이다. 논밭은 전투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인가는 소실되어 무고한 양민 또

한 무수히 참살되어 제주도는 완연 민족상단의 활화산으로 화하여 버린 감이 없지

않다.”155)

조선중앙일보는 앞서 설명한 언론사와 달리 유격대를 ‘산사람’이라고 부르며,

도민의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였다. 1949년 6월 28일 보도의 첫 문장부터 4·3의

원인으로 시작하면서, 현장의 실상을 전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발생 관 경 민 충돌사건을 발화점으로 폭발한…(중략)…군·

경의 감시 하에 ‘노력’하고 있는 산사람 이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중략)…길가는

부인의 뒷머리에는 흰 댕기가 많다…(중략)…불과 5-6세 가령 되는 애들이 누더기를

입고 굶주린 얼굴로 김을 매고 있는가 하면 12-13세 소녀들이 서까래 나무를 한다…

152) 경향신문. 1949.06.29.
153) 경향신문. 1949.06.30.
154) 경향신문. 1949.06.28.
155) 경향신문. 194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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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어린 아동 또는 노인 등이 지나가는 차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은 그

들이 받은 공포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었다”156)

1949년 9월 1일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중앙일보는
‘동란에서 재건으로-그 후의 제주도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제주의

참혹한 실상을 전하고자 애썼다.

“남해의 고도 아니, 민족의 최남단에 자리를 잡은 한 때 일제의 도양 폭격기지로

온 겨레의 피와 땀을 앗아다가 골육의 성을 쌓던 제주도가 해방 후 다른 어느 곳보

다도 더 가열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혈전장으로 변호하여 버리고 만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중략) 삶과 죽음이 교차된 몇만 이상의 숫자의 피를 제사 지

낸 제주도”157)

또한, 미국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조선중앙일보는 소년

이 장난으로 던질 돌에 숨진 개구리의 우화를 비유하면서 “우리의 사태는 외국

기자에게 뉴스거리를 주려고 빚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는 자극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선동적인 기사의 난립에 대한 경고로도 보인다.

1949년 9월 1일 자 서울신문은 “대공투쟁의 전초기지로서 보다도 오히려 시

험무대를 이루었던 이곳 제주도에는 일제의 억압 이래서도 볼 수 없었던 빈궁이

닥쳐왔다”며, 도민의 희생과 그에 따른 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이어 “폐

허에서 맨주먹으로 생활을 재건치 않으면 안될 곤경에 놓였다”고 밝히며, 정부

당국의 외면을 기사로 지적하였다.

“중앙에 요구하였던 29억 원의 제주도 부흥비는 겨우 9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말아

행정기관이나 군의 무상배급이 아니면 잡곡 한석 배급되는 2홉의 식량마저 살 수 없

는 것이 참담한 도민들이 생활상”158)

한성일보는 1950년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제주도민

156) 조선중앙일보. 1949.06.28.
157) 조선중앙일보. 1949.09.01.
158) 서울신문. 194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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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라는 기획 아래 ‘허물어진 옛터에 내 삶의 새로운 건설보’와 ‘부모 잃

은 고독한 어린이 세대/시급한 구호대책 긴요’ 등 기사 2건을 보도하였다. 이 2건

은 4 3 피해로 잃어버린 마을의 모습을 기록한 현장기사로서, 단편적인 상황 보

도가 아니라 주민들 곁에서 본 모습을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하듯 상황을 충

실히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기자가 본 곳 거로 건설부락에는 약 200세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는데,

그네들의 주택이란 자기들 손으로 돌과 흙을 가져다가 벽을 쌓고 그 위에 바로 지붕

을 얹은 지극히 간소한 것이며, 방은 바로 땅 위에다 짚, 초목, 낙엽 등을 펴놓고 거

기서 기거하며 부엌은 물론,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침실 겸 부엌인 것이

다. 실로 이것은 현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원시시대 인간들이 살던 생활상태

를 방불케 한다. 그네들은 잡곡 혹은 고구마 죽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여 가는데,

그것도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먹으면 다행이라 한다.”159)

그러나, 4·3의 가해자가 유격대, 즉 무장대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순진하고

소박한 도민을 선동시켜, 자기 민족을 스스로 이 비참한 구렁으로 합입시킨 자들

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복받쳐 반민족·반국가적인 악질 선동·파괴분자들의 죄악

의 결과는 이렇게 크다”고 말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군 최고지휘관인 브라운 대령과 국방경비대 연대장인 최

경록 사령관, 경찰청 김봉호 청장 등의 인터뷰다. 인터뷰를 통하여 도민을 대신

해 당국의 입장과 상황을 물어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중앙일보의 기자는 브라운 대령을 직접 만나 그에게 “이번

폭동사건의 원인을 규명해 보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브라운 대령은 “원

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고, 조선중앙
일보는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당시 4·3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인터뷰였다. 또한, 하곡수집 철폐 배경에 대해서는 지방 유지의 입을

빌려 “도민의 심리상태의 안정을 꾀한 것이라기보다 사실 탈곡식을 거두어드릴

농부가 없다는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159) 한성일보. 1950.02.16.



- 75 -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육지언론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 3을 비롯한 주요 사건과 사건 관계자를 취재한 현장 보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2개 언론사에서 지면에 보도한 69건의 현장기사를 확인하였으며,

1946년, 1947년, 1948년 이후 시기를 3기로 나눠 시기별 변화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를 살폈다.

첫째, 좌익과 우익 계열 언론사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제주 4 3 의제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1948년 4 3이 발발하기 전에는 주로 좌익계열의

언론사들이 제주를 방문했지만, 사건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 공산주의와 극우 계

열의 신문들이 제주의 사건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취재에 큰 공을 들였다. 당국

의 정치적 성향이 우익으로 기울어 가던 시대적 상황도 있었지만, 제주 4 3 이슈

에 대한 육지언론사의 관심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둘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4 3 현장기사와의 관계성을 추적한 결과, 그 영

향이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기사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 유형을

5가지로 나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관계성을 찾을 수

없었다. 좌익, 우익 계열 신문 모두가 군 경과 같은 ‘당국 관계자’의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당국 관계자’에 이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도민’

의 말을 기사에 담고자 노력한 부분도 공통되게 나타났다. ‘당국 관계자’의 도움

으로 제주를 답사하게 되었던 만큼, 당국 관계자가 주 정보원이 되었지만, 제주

의 열악하고, 험악한 현지 실상을 본 기자들은 ‘일반 도민’을 부 정보원으로 활용

하면서 일방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 현지의 상황을 잘 알고 피해 당사자인 도

민의 말을 육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

성은 적었다. 전체 12개의 육지언론사 중 국도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의 기사만 언론사 논조와 맞는 프레임을 보였고, 나머지 9개 언론사는 정치적 성

향과 다른 프레임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좌익계열의 언론사가 우익 당국

을 찬양하기도 하였고, 우익 계열의 언론사가 도민 구호를 요청하는 기사를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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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취재내용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가 적다는 것은 기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취재한 내용이 기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느 연구자들의 비판처럼, 현장취재 기사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보도되고, 미군정의 정치 선전도구와 메시저 기능에 충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

한 기사들이 발견되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양민학살을 중단하고, 재건에 힘쓰고 있는 도민을 조명하며, 집 잃고, 가족 잃은

제주도민에게 관심과 구호를 촉구하던 기자들의 노력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무분

별한 토벌을 벌이던 군 경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글이 등장하는 1949년대에도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기사에 담겼다. 대부분 언

론에서 무기력하게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료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과 달

리, 기자가 직접 학살의 현장을 목격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의 차이가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수만 명의 양민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적

지 않은 기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을 취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관급보도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기자를 파견해, 또는 직접 찾아

가 현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가 있었다는 점 재평가가 필요하다. 1948년 4월 3

일 4 3이 발발한 이후, 그달 27일부터 육지언론 기자들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

는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려왔다. 무장하고 중산간 마을을 취재하거

나, 오라리 방화 사건 후 교전 현장에도 육지언론 기자가 있었다. ‘기자단’의 이

름으로 좌익, 우익 계열 신문사들이 ‘협력’하면서 현지를 취재하고, 본사로 송고

하였던 것으로도 추정되는 기사도 확인되었다.

다만, 4 3의 원인을 바라보는 육지언론의 시각은 각기 달랐다. 3 1절 발포 사

건 당시에는 현지 취재한 좌익계열의 서울신문과 독립신보는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도민들의 계획적인 경찰 습격이 아니었다고 보도하였고,

자유신문도 사상자 모두 시위 군중이 아니고 구경꾼이었다고 보도하면서, 계획

적 범행이라는 경찰들의 발표를 반박했다. 하지만 4 3이 발발한 이후, 언론사별

로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 극명하게 갈렸다. 공산주의 성향인 독립신보는 4 3

을 “단선단정 반대의 광범한 인민봉기”라며 이념과 관계없이 당국의 횡포에 견디

다 못한 도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온건우익 성향인 동아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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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봉기를 일으킨 좌익세력을 향해 ‘극좌분자’, ‘볼온배’, ‘파괴분자’라고 부르며

폭력적인 활동이 4 3 발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4 3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언

론사도 확인되었다. 줄곧 좌익계열로 분류되었던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6월

13일 기사에서 “도민의 감정악화”를 4 3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1년여 후인

1949년 9월 1일에는 “살인 방화 북한 괴뢰 집단과의 연락 아래 이뤄진 사건”이

라고 정의하였다. 심지어 토벌 활동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극우 계열의 국도신
문은 당국이 무장 좌익세력을 토벌하기 위하여 양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

며 정당화하였으며, 우익 계열의 경향신문은 귀순을 권고하였지만 따르지 않아

무력소탕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국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무고한 제주 양민들에 대한 연민은 기사의 바탕이 되었다.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폭력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

구는 좌익과 우익 계열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온건우익인 동아일보는
‘오라리’ 교전 상황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경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아! 가엽

다! 제주도민은!”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온건우익의 조선일보와 좌익의 조선
중앙일보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며 통탄하는 도민의 인터뷰를 실었다. 무고

한 양민 희생이라는 대학살 사태 앞에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중요치 않았다.

현장취재 기사는 기자들의 파편된 기억으로 조작된 기사들의 짜깁기일 수는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중요하게 살펴 본 부분은 육지기자들이 직접 목격한 제주의

모습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당시 육지언론이 제주도민 전체를 빨갱이로 보아 소

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 확인하였다. 당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당

화하고자 하였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국 속

자유롭지 못한 언론 환경 안에서 제주 양민학살의 참극을 알리고자 하였던 일말의

노력까지 낮게 평가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제주를 현장 취재한 육지언론사의 4 3 보도

를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4 3 보도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연구였지만, 그만큼 의미가 큰 작업이었다. 먼저, 참고문헌의 범위가 좁고,

오래된 자료만 남아있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조각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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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옛 자료를 긁어모아 제주 언론의 출현과 4 3 당시의 언론 상황을 선행하

면서 제주 언론사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잘 시도

되지 않았던 당시 보도 기사를 연구함에 따라 4 3 언론 보도의 지평을 조금이라

도 넓혔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4 3 당시 언론인들의 취재 활

동과 기사 내용에 대한 새로운 발견 역시 본 연구의 큰 성과다. 분석 대상이 69

건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당시 보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스트레이트, 사설 등으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4 3에 대한 육지언론과 육지

기자들의 인식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프레임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였다. 특정한 제목과 구문에 집중되어 있어

1건의 기사 안에 내포된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을 모두 살피는 것은 어려움이 따

랐다. 마치 4 3을 어느 하나만을 특정하여 명칭을 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향후, 다중방법론, 심층 인터뷰, 콘텐츠 분석,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프레임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길 기대한

다. 또, 제주 언론 사료는 저자와 구술에 의한 2차, 3차 가공물로서 서로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향후 재논의와 재조명이 필

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이치 카(E.H. Carr, 1961)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본 연구에 서술된 내용이 빈약하거나, 미흡한 부분

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장되고,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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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mainland journalists perceived the Jeju April 3rd Massacre and

Uprising (Jeju 4 3) and conveyed it to readers by examining articles that were covered and

reported by mainland press upon observing the sites of Jeju 4 3.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

12 press outlets that published Jeju reportages and 69 articles, released between late 1946 and

1950 and confirmed to have been covered using on-the-scene reporting method. Pre-1948

periods, before the outbreak of Jeju 4 3, were included as subjects of the study to conduct a

multilevel analysis on how views of mainland press outlets changed by exploring their views

on events that triggered and provided the background to Jeju 4 3. The study focuses mainly

on content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politically neutral or left-wing

newspapers visited Jeju for on-the-scene coverage between 1946 and 1947. Following the

outbreak of Jeju 4 3 in 1948, various press outlet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inclination such

as left or right, sent correspondents to Jeju. This shows that Jeju 4 3 was addressed as an

important agenda by the mainland press. Second,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any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mainland press outlets and informants provided in the

articles. Both right- and left-wing press outlets referred to ‘authorities’ such as the military

and police as key informants. Third, many articles included content that did not match the

publishing press outlet’s political inclination. Some articles aligned with press outlets’ political

stances, but there were also articles that did not. For example, left-wing press outlets praised

punitive forces, and right-wing press outlets appealed for the protection of the residents. In

particular, left- and right-wing press outlets sometimes published articles with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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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 conclusion, although the mainland press cannot be immune from criticism due to

their actions speaking for, even praising, the punitive actions of authorities during Jeju 4 3,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journalists strived to convey the situation of innocent Jeju

civilians to mainland readers.

Key Words : Jeju, 4 3, mainland press, on-the-scene coverage,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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